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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함께 노인이 많아진다. 지금
7 0대 한국인이 태어날 무렵 평균수명은
4 0세 남짓이었는데 그 갑절이 되었다. 그
시절 환갑노인이면 많이 살았다 했으나
이제 8 0에 죽어도 아쉽다 한다. 90은 살
아야‘좀 살았다’한다. 조만간에 사람이
1 2 0세를 예사로 산다고도 한다. 사회가
노인 주체를 못하게 생겼다. 사람 늙은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다. 인생은 가을
의 낙엽처럼 아름답게 지지 않는다. 악취
를 내며 추하게 삭는다. 
1 0년 전 8월 폭염에 프랑스에서 보름

사이 1만 명이 횡사했는데 그중 7 5세 이
상 독거노인이 8 1 %였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냉장고문을 열어 놓고 가쁜 숨을
트려다 질식한 노인들의 시신은 악취를
내며 부패한 뒤에야 발견되었다. 언론은
그들을 죽인 것은 고독이라며 노인을 공
경하는 아시아의 경로효친을 배워야 한
다 하였다. 아시아가, 특히 경로효친의
천국처럼 잘못 알려진 한국이 과연 그들
이 배우고 부러워할 만한 처지인가. 
지난해 말 대선에서 오륙십대가 보수우

파 후보를 찍었대서 증오에 찬 젊은 세대
가‘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고 자
리를 양보하지 말자’고 선동했다. 한 저
명 정치인은 전번 대선 때인가 노인의 참
정권을 탓했다가 이번에 또 이를 들먹여
사람들의 화를 돋우었다. 오래전 진행된
핵가족화로 소외되어 가족공동체에서 탈
락한 노인을 사회도 구박한다. 장애인이
나 여성 등 상대적 약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려고나 하지만 노인은 너무 많아

사회적 약자 취급도 어렵다. 자기 손으로
꾸린 집의 안방을 내준 노인은 별채로 물
러나는 게 아니라 거리로 쫓겨난다. 있는
집에서는 수용시설로 송치될까봐 웬만큼
아픈 것은 자식에게 들키지 않고자 쉬쉬
한다. 소외와 고독의 공포가 노년을 압도
한다. 이 패닉 현상은 고령화의 심화와
비례하고 있다. 
한 역사학자가‘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

기중심적이고 사회정의감이 약해진다’고
했다. ‘늙으면 애된다’는 속담을 학술어
로 발설한 것인데 파장이 일었다. 다음
이야기로 경제학자의 예측을 빌어‘2 0 3 0
년대에는 노인암살단이 생길지 모른다.
노인이야 말로 사회적 비용을 늘이는 잉
여인간 아니냐’고 한 때문이었다. 미국
소설가의 한 소설에 노인 테러가 나온다
한다. 2030년 미국인 평균수명이 1 0 0세를
넘기며 노인 복지비용을 대는 젊은 세대
가 세금감당을 못해 7 0세 이상자의 투표
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버
스에 탄 노인이 사살되고 요양원과 노인
주거 단지에서 폭탄 테러가 난다. 미래소
설이라고 재미있어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늙으면 아이 같이 철이 없어진

다. 참을성을 모르고 분수없이 하고 싶은
것, 쓸데없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치매 노인은 시도 때도 없이 밥을 안주어
굶었다 한다. 우리 속담에‘자식 낳아 기
르는 건 죽을 때 물 한 모금 떠 넣어주게
하려는 것’이라는 소리가 있다. 우리 수
상법手相法에는 종신자식이 그 수까지
손금에 태어 있다 한다. 

노인과 부모

▲정암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가 산수연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안동권씨대종원의신년교례회가열리고 있다<관련기사 2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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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원이 2 0 1 3년 1
월 1 6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3
가 1번지 육군회관 무궁화홀에
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문중
의 원로 내빈과 총재단 및 종
무위원ㆍ지역종친회장ㆍ대의

원 등 1 8 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아침 눈이 내려 지방에서
오는 참석자가 연착하여 개회
시간이 다소 늦추어져 1 1시 2 0
분경에 열렸다. 권경석權景晳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ㆍ

안동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ㆍ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은 상읍례相揖
禮를 마치고 내빈이 소개되었
다. 내빈으로 명예총재 권이혁
權훙赫 전 서울대총장, 권영해

權寧海 전 국방부장관, 권오을
權五乙 전 국회사무총장, 권성
동權成東 국회의원, 권택기權
宅起 특임차관, 한미연합사 부
사령관 권오성權五成 대장이
소개되고, 참석 총재단ㆍ파종
회장이 인사소개된 다음 종무
위원ㆍ지역종친회장ㆍ대의원
등은 합동으로 소개되어 인사
하였다. 
권정달權正達 총재는 인사말

에서‘전국 각처에서 많이 참
석해 주시고 특히 안동에서 전
세버스편으로 오신 족친께 감
사하며, 국내외 백만 권문 가
족이 새해 다복하시기를 기원
한다’하면서‘지난해 임진년
은 우리나라가 무역 신장과 경
제성장에 있어 다른 세계 선진
국에 비해 좋은 성과를 이루었
으며, 대선에서 연세 많은 분
들이 자유민주 체제와 한반도
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방향으
로 움직여,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의 젊은 세대에 굴하
지 않고 염원을 이뤄 다행’이
라 하였다. 
권이혁 명예총재는 격려사에

서 신년화두로‘안동권씨가 두
가지 복을 받으려면 첫째, 윤
택한 마음으로 풍부한 삶을 살
아야 하는데 여유작작餘裕綽綽
의 너그러움을 가지면 표정도
부드러워진다. 둘째 유머러스
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유머가

인간의 특성이다. 유인원 원숭
이는 인간을 흉내내지만 유머
가 없다. 인간만이 가진 유머
를 살려 모두 나이를 초월하여
희망과 행복을 누리자’고 하였
다. 
권영해 전장관은‘새해 벽두

에 이렇게 족친을 만나뵈어 반
갑다. 요즘 대한민국을 거부하
는 세력이 너무 많고 지역갈등
에 더하여 세대갈등이 심각하
다. 이를 해소하려면 상호 소
통으로 뭉쳐야 하는데 권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다. 
권오성 대장은‘처음 안동권

씨 신년회에 와 여러 족장을
뵈오니 감회가 깊다. 군문에
매여 문중 어른들 뵐 기회가
적으나 권문의 후손으로서 혈
통의식을 가지고 남의 본보기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였다. 
권영창 영주종친회장이 공지

사항으로 금년도 제2 5회 안동
권씨 전국청장년체전이 4월 2 8
일 영주청장년회 주최로 영주
에서 열리는데‘이번에해외의
일본 오사카종친회와 중국 북
경종친회에서도참가하기로 하
였으니 오늘 여기에 나오신 각
종친회ㆍ파종회 및 산하 단체
청년회ㆍ부녀회 등 권문의 많
은 모임과 족친이 모두 참여해
화합을 다지자’고 하였다. 

<權貞澤>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가
2 0 1 3년 새해를 맞는 신년교례
회를 1월 1 0일 목요일 1 1시 서
울 성북구 정릉동 사무실에서
열었다. 1월의 정례 월례회를
겸한 모임이고 3 0수 회원이 참
석하였다. 권정택權貞澤 회장
이 마련한 세의歲儀로 달력과
간소한 소품이 준비되어 있었
다. 
권병일權炳逸 총무의 사회로

개회되어 기립 자세의 국기경
례, 안동의 시조묘소를 향한
요배遙拜와 열선조에 대한 묵
념, 상읍相揖을 통한 하례가
나누어지고 착석한 다음 권정

택 회장이 인사말을 하여 새해
를 맞은 회원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덕담으로 빌었다. 권영
익權寧翼 명예회장이 여러 문
중 모임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들어 기로회가 새해
를 맞아 다져야 할 결의와 나
아갈 길을 모색할 일을 말하였
다. 권병홍權炳洪 상임고문이
재적회원의 최고령으로서 나이
를 한 살 더하게 되는 감회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양
생養生이 중요함을 강조하였
다. 
회원의 동정이, 득문한 사람

이 전하거나 직접 발표하는 이

야기로 보고되었다. 의
정부의 권영한權寧漢
회원이 백석읍의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주소
가 바뀐 일, 몇 달 전
심장판막수술을 하여
경과가 양호하게 퇴원
했던 권태서權泰瑞 회
원이 휠체어로 건널목
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서 구랍 1 2월 5일 회원
들이 모르는 중 별세한
소식이 좌중을 숙연케
했고, 권영률權寧律 회
원은 1 2월 1 8일 상배喪
配한 바인데 이날 모임
에 나와 기로회의 조문

에 대해 사례 인사를 하였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문중의

현존 사회활동 출입자 중 최고
령인 9 4세의 권영좌權寧坐옹이
소개되어 회원들을 놀라게 하
였다. 추밀공파 평후공계 강릉
오죽헌 문중 출신 시조후 3 4세
인 옹은 증조 소운巢雲 권인규
權仁圭, 조부 성파惺坡 권종해
權鍾海, 부친 청계靑溪 권기수
權基洙 3대가 의병항쟁과 독립
운동으로 순국한 멸문지화의
후손으로서, 3세 선대의 문집
등 유적을 발굴해 현양하는 일
을 하기 전에는 늙을 수도 없

어 ‘나는
백살을 사
는 것으로
모자란다’
하였다. 반
주로 소주
두어 병을
비우고 거
뜬한 주량
에 혈색이
육칠십대
인과 같아
망백의 연
세로는 믿
어지지 않
는 옹의 노
익장에 모두 혀를 두르며, 이
제 그 안전에서 칠팔십세는 감
히 나이를 먹었다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월 월례회
기로회의 2월 월례회는 정일

1 0일이 설 연휴에 걸려, 설을
지난 2월 1 3일 목요일 1 1시에
정릉동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런저런 사유로 다수 회원이 나
오지 못하여 참석자는 2 0여
명. 이날은 전 삼육대 교수 권
혁용權赫鏞씨가 나와 특강을
하였다. 주제는 음력으로도 해
가 바뀐 신년의 화두로서 경천
애인敬天愛人. 기독교 성경 속
의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박애하는 교리와 유교 경전 속
의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인
애하는 사상을 비교 융합시키
는 방법으로 해설하였다. 
특강 후의 질의에서 권희철

權熙哲 회원이 명절의 차례를

위요하고 친족간에 일어나는
종교적 문화충돌에 관한 문제
를 자기 집안에서도 발생하는
실레를 들어가며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서의 권혁용 교수의 답변, 그
에 이은 또다른 발제와 대응이
자연스럽게 분출하며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진ㆍ글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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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권씨대종원의 신년교례회에서상읍례를 행하고 있다

안동권씨대종원 신년교례회
1월 1 6일 육군회관에 1 8 0여명 참석

▲ 권혁용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 9 4세의 고령 권영좌옹이 입회인사를 하고 있다

▲ 기로회의 신년교례회가열리고 있다

안동권씨기로회 신년교례회
2월 월례회에서는 권혁용교수 특강도



정암亭巖 권익현權翊鉉 전
민주정의당 대표가 2월 1 1일,
음력 정월 초이틀에 8 0세의 생
신을 맞아 산수연傘壽筵을 열
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압
구정동 소재 한일관, 참석자는
가족과 친인척 외에 극소수 지
인 후배로 1백인 내외이고, 낮
1 2시부터 2시간여 평상복 차림
으로 모여 조촐한 점심식사를
나누는 형식이어서 화환이나
장식 등이 없이, 다만 축하 케
익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다. 
3 0년 동안 그림자 같이 수행

해온 전 보좌관 정병국鄭炳國
씨가 감회어린 회고담을 섞어

사회를 하고 인척의 한 국악인
이 익혀온 트럼펫으로 흘러간
가요곡을 취주하여 분위기를
익혔다. 
모두가 기립하여 생신축하의

노래를 합창하는 중에 케익을
자르고 나 인사말을 하면서 권
익현 전대표는‘살아온 8 0년
세월이 돌아보면 길고, 하나의
소설 같다’고 전제하고, 육군
총수의 요원한 목표를 향해 외
길을 달리던 연대장 시절 불의
에 정치군인으로 영어되어 3심
끝에 무죄가 되었으나 가던 길
은 흔적이 없어졌던 일, 삼성
그룹에 시험입사하여 1 5 0여 임
원 가운데 총수의 항공우주기
술 개발구상에 따른 책임자로
지목되어 문외한으로서 삼성정
밀과 삼성카메라를 개발했던
기상천외의 사건 등을 회고하
고, 67세이던 2 0 0 0년 1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뇌졸중을 일으켜 극적 소생은
되었으나 기억상실증에 시달리
며‘7 0을 살 것도 생각지 못했
는데 무려 8 0에 이르렀다. 그
런데 이제 욕심이 생겨 미수米
壽( 8 8세)까지 가보고 싶은 생
각이 든다’하였다. 그리고 5 5
년 세월을 하루같이 내조해준

‘우리집 할머니의 지극정성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존재’
라는 뜻의 헌사로 부인 신덕임
辛德任 여사에게 감사하였다. 
사회자의 지명에 따라 장녀

서 단국대 김태기金兌基 교수
가 환영의 인사를 하며‘어른
이 8 0평생 성명 석 자를 지키
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
을 하고, 차녀서 임태희任太熙

전대통령실장이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9 7년 I M F사태 시 일본
과 긴급차관을 교섭할 때 1 7년
전 장인이 폭탄주를 나누며 한
국의 재정위기를 돌파할 당시
상대했던 일본측 거물의 아우
를 조우하게 되어 일화를 기화
로 담판을 급전직하시킨 비화
를 털어놓았다. 
연회중에는 서울대 음대 출

신인 정암의 자부 이혜영李惠
英씨의 지휘로 역시 서울대 음
대생인 장손녀 성민成珉, 고교
생인 차손녀 성은成恩, 중학생
도영度瑛, 초등생 손자 병석柄
奭 4남매가 각자 특기의 가야
금ㆍ바이올린ㆍ장구등으로 독
주를 한 다음 일종 퓨전의 합
주를 연출하여 박수와 갈채를
자아냈다. 
연회를 파하는 인사는 최근

에 중역으로 승진한 정암의 삼
녀서 김태은金台垠 신한은행
본부장이 나와 장인 내외의 미
수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
하며 만수무강을 비는 말로 맺
었다. 

<사진 權奇奭ㆍ글 權五焄> 

전남 순천시 저전동에 거주
하는 추밀공파 정헌공ㆍ남포공
계 시조후 3 8세 권준표權俊杓
씨가 2 0 1 2년 1 1월 자전‘지난
세월 8 0년’을 펴냈다. 호가 남
계南 인 그는 1 9 3 3년 승주읍
봉덕리 세거지에서 출생하여

쌍암국교ㆍ순천중고
교ㆍ조선대 정치과
를 거쳐 고려대 노
동대학원과 영국 옥
스퍼드대에서도 수
학하였다. 2009년의
회혼回婚과 2 0 1 2년
의 산수연傘壽筵을
치르고 이 책을 냈
다. 
고졸 후의 승주농

공기술학교 교사,
대졸후 부산ㆍ여수
간 기선회사 갑종사
원으로 여수 주재관
이 되었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상경, 서
울 종로구청의 임시
직 수도요금징수원
이 되었다. 영등포
구청에 가 정규직이
되고 4ㆍ1 9와 5ㆍ1 6

을 거쳐 낙향, 전남도청으로
자원 전직되어 산업국 양정계
에, 서울의 지방행정 서기에서
전남의 서기보로 강임된다. 9
급에서 7급으로 올라 여천군
공보실장이 되고 공직 1 0년에

사무관 시험을 쳐 보성군 감사
실장이 된다. 순천시 감사실장
으로 옮겼다가 재무과장ㆍ총무
과장을 거쳐 목포시 시민과장
으로 좌천되었다가 순천으로
돌아와 새마을과장ㆍ총무과장,
도청 새마을계장ㆍ예산계장,
사무관 1 0년에 서기관이 되어
여수시 총무국장, 광주시 산업
국장ㆍ보건사회국장, 여천지구
출장소 부소장에 이은 여천시
부시장, 다시 순천시 부시장과
시장 직무대리를 지내고 보성
군 부군수, 도청 사회과장으로
들어갔다가 부이사관이 되어
여수시 부시장으로 환향하였
다. 그리고 네 번째 도청근무
로 돌아가 도지사 정책보좌관
으로 정년을 맞았다. 지방행정
간부양성반을 비롯해 모두 9개
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많은 표
창에 대통령표창 1회와 근정포
장 및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승주ㆍ순천통합의 최초 민선순
천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이후는 향토문화사업과 1 3대
종손으로서 문중일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역정을 7부로 나누어

1장은 가문의 내력, 2장 출생
과 유년기, 3장 학창기, 4장 직
장생활, 5장 퇴직후 사회생활,
6장 부록, 7장 관련자료로 엮

고 있다. 2012년 8월 광복절에
쓴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의병활동 중 순국하신
조부가 계셨기에 남다른 자긍
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대한민
국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수기
안인修己安人의 처지를 유지하
고 있다. 조부의 순국 후 형편
은 어떠했을까. 의병 군자금
조달로 가산은 바닥나고 그 빚
은 홀로 되신 조모와 1 2세의
부친 몫으로 남았다. 부친은
1 8세에 모친을 맞아 주경야독
晝耕夜讀의 근검으로 다시 가
세를 세웠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 1 9 4 0년대 혹심한 초근
목피의 식량난에 나를 호의호
식케 하시고 광복후 어려움 속
에서도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그 덕으로 크
게는 못되었지만 무사히 정년
케 해 주셨으니, 어찌 그 은혜
호천망극昊天罔極이 아니겠는
가. 
와중에서 나는 여순사건 등

시국과 관련한 부모님 뜻에 따
라 1 7세에 지금의 아내를 맞았
다. 아내는 내가 객지 직장살
이를 하는 동안 3 0년 시부모를
모시고 일꾼들과 전야에서 6천
여 평 농지를 경작하며 살림을

도맡았으니 이 또한 난망의 고
마움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5남매를 낳아 키웠으되 나는
자식을 젖먹이부터 기름에도
거든 게 없다. 그렇게 자란 자
식들이 또한 무탈하게 성가하
고 손주들이 태어나 쑥쑥 자라
니 기특하기 그지없다. 

연락처는 061) 743-5151,
0 1 1 - 6 0 1 - 6 3 3 6이다. 

32 0 1 3년 3월 1일 금요일 제150호

▲정암의 손자녀 4남매가 각자의 악기로 퓨전 합주를 하고 있다

정암 권익현 전민정당대표산수연
2월 1 1일 압구정한일관에서가족ㆍ친지와함께

▲정암 권익현 전민정당대표내외가 산수연에서 축하 케익의 촛불을 끄고 있다

본지 2 0 1 3년 1월 1일자
제1 4 9호 2면 머리기사 표
제 2행 가운데‘주엉일中
丁日’은‘중정일中丁日’
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
니다. 

자서전‘지난 세월 8 0년’
남계南 權俊杓씨 펴내

1983년판 한장韓裝본
‘안동권씨추밀공파보樞密
公派譜’전질 2 8권이 타
성인 소장자에 의해 매물
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자가 양도하고자

하는 값은 1 0 0만 원입니
다. 
의향이 있으신 문중 단

체나 개인은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02) 723-4480 

안동권씨종보사

안내매물



안동권씨 추밀공파종회樞密
公派宗會의 제2 4차 정기총회가
2 0 1 2년 1 2월 2 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자유총연맹 연회
실에서 열렸다. 오전 1 1시경

개회가 되었고 참석자는 9 0여
명, 대부분 대의원이었다. 권
영빈權寧斌 사무국장의 성원
보고와 개회선언이 있고, 국민
의례와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

한 망배 후 내빈
과 참석자의 인사
소개가 이어졌다. 
권혁승權赫昇

회장은 개회 인사
에서‘추운 날씨
에 원근에서 참
석해 주신 대의
원께 감사’를 표
하고 금년에 종
회운영을‘지역
별 간담회 행사
형식으로 하였는
데 내년에도 이
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
다’고 하였다.
권영빈 사무국장
이 결산보고를
하고 권오돈 감
사가 감사보고를
한 다음 결산안
이 이의 없이 통
과되었다. 신년
도 예산안이 상

정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폐회 후에는 송년회를 겸한

오찬을 나누었다. 
<權貞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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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밀공종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추밀공파종회 제2 4회 정기총회
2 0 1 2년 1 2월 2 1일 자유총연맹 연회장에서

2 0 1 2년 1 1월 2 3일 금요일 정
일의 오전 1 0시,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소재하는 목
사공牧使公 휘 양良의 묘역하
내릉재內陵齋에서 최존위 목사
공 이하 2 5위의 임진년 가을
세사歲事가 봉행되었다. 참제
후손은 6 0여명이었다. 
목사공은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1 8세로 화산부원군 휘
복復의 7남 중 차남이다. 생몰
연월이 미상이나 진주목사晉州
牧使를 행직하여 목사공으로
호칭한다. 
가승으로 전해오는 사적은

실전되었으나 조선왕조실록에
는 공에 관한 기록이 명문으로
실려 있다. 세조 1년, 1455년
1 2윌 2 7일자에 공이 좌익원종

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녹훈
되는 기사가 나오고 그 1 1년,
1 4 6 5년 2월 2 7일자에는 원각사
圓覺寺의 역사役事에 관여하는
낭관郞官으로 나오며 2월 3 0일
에 동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로 파직되었다가 3월 2 2일
복직되는 기사가 나온다. 
2년 뒤 세조 1 3년, 1467년 5

월 2 4일자에는 승진된 대부직
으로 함경도 안변부사安邊府使
가 되어 나가는 기사가 실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성종 1년,
1 4 7 0년 6윌 3일에는 당상관 통
정대부通政大夫로서 진주목사
로 나가는 기사가 나온다. 
다시 2년 뒤 성종 3년, 1472

년 1월 2 4일에 진주목사에서
관내 백성이 왜인과 투접投接

한 일로 문책
되는 기사가
나온다. 이로
써 보면 진주
목사로 나가
1년반 정도
다스리다가
관내인이 국
금을 어기고
왜인과 몰래
접촉하여 밀
수행위 등을
한 것을 막지
못한 일로 해
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로써 그 사환
도 마쳐진 것
으로 추측된
다. 
배위는 숙

부인 경주이
씨慶州李氏
현감 원상元
商의 딸이고
묘소는 위의

하패리 내릉에 건좌乾坐로 쌍
분이며 옛 묘표墓表가 있다. 
이날의 세사는 이러한 목사

공 내외를 위시로 그 아들 상
장공上將公 구령九齡ㆍ시정공
寺正公 현령懸齡, 손자 사과공
司果公 익翼, 증손 사정공司正
公 응중應中, 현손 술術 이하
1 1대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2 5
위의 행사를 차례로 거행하였
다. 
최존위 목사공위에는 초헌에

권오철, 아헌 권태석, 종헌 권
영일씨가 분정되고 시정공위에
는 초헌 권태영, 아헌에 방손
권정택, 종헌에 방손 권성옥씨
가 작헌하였다. 

<權貞澤> 

양주 은현 목사공 추향
2 5위의 세사, 묘역하내릉재에서

▲ 목사공위에 세사가 봉행되고 있다

권태서權泰瑞 (추밀공파
안숙공 음죽공계 시조후 3 3
세, 기로회원)씨가 2 0 1 2년
1 2월 5일 급환으로 광명시
성애병원에서 별세하여 1 2
월 7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검단리 선영하에 안장되었
습니다. 
호적명이 태서泰西인 고

인은 1 9 4 0년 7월 1 9일 괴산
군 청천면 신월리에서 나서
광명시 소하동에서 거주하
다 7 3세 향년으로 종생하였
으며 아들은 영웅寧雄ㆍ영
욱寧旭ㆍ영삼寧三, 손자는
오근五根ㆍ오균五均ㆍ오곤
五坤ㆍ오건五乾입니다. 

영양英陽 남월규南月圭
(부정공파 행정공 자락당계
시조후 3 4세 권영률權寧律
기로회원, 전 의성종친회장
부인)씨가 2 0 1 2년 1 2월 1 8일
노환으로 서울 도곡동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하여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
장에서 3일장을 치렀습니다.
고인은 1 9 3 3년 9월 2 3일 경
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에
서 남정순南程淳공의 딸로
태어나 전란중인 1 9 5 3년 2 1
세로 전투소대장이던 부군
에게 우귀한 후 대구 부산
등지를 거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8 0세 향년으로
고종하였으며, 10여년 전 부
군과 함께 사후 시신을 의
과대학에 기탁함에 따라 영
결 후 영구는 한양대에 헌
증되었습니다. 
아들은 교사 오근五槿ㆍ

경영자 오선五宣, 자부는 교
사 경주 이경필李慶必ㆍ파
평 윤재선尹載善, 딸은 해란
海蘭ㆍ경란京蘭ㆍ숙향淑香,
사위는 경주 김혁태金爀泰
ㆍ전주 이고정李高靜ㆍ인천
이진용李鎭容, 손자는 기백
奇伯ㆍ상석相錫ㆍ상엽相燁,
손녀는 기예奇蘂입니다. 

장안의 해방구’Y M C A의 혜성이던 여열사 죽치 권애라와 그 평생
동지, ‘불후의 레지스땅스’하구김시현의 피어린 전기

권애라와 김시현
권광욱

2 0대초 서울과 동시에 일어난 개성의 여성주도 삼일운동을 선도하고 출
감해서는 여류웅변가로 장안을 풍미하며 총독부에 남장 잠입하다가 상해로
망명해서는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에 한국여성대표로 참가한 권애라, 그곳
코민테른 학예회의 프리마돈나가 되어 4 0세의 혁명객 김시현의 구애로 루쿠
쿠스궁에서 결혼할 때는 레닌이 주례가 된다. 

A 5신판 4 9 8면 값 1 7 , 0 0 0원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k w o n o h n 3 3 2 9 @ n a v e r . c o m

이동휘ㆍ여운형으로 비롯하여 김규식ㆍ김구로 이어지다 서상일ㆍ김도
연 등으로 스러지는 제3의 길을 이탈하지 못한 두 사람의 삶에 볕은 너
무 짧고, 그 무명과 고난에 출구는 없었다. 

의열단이라면 일제는 물론 황해의 어룡도 놀란다 했는데 긴원봉이 그 단장 의백
義伯이라면김시현은 두령이었다. 안동 유림의 의병항쟁과 저항의 맥을 타고난 와세
다대 출신 신지식인으로 일제하 국내외에서 7차례 2 0수년의 최장기 옥살이를 하고
해방으로 풀려나며, 7년후 전시하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
하여 무기수로 다시 8년을 복역하다 4ㆍ1 9의거로 나온 김시현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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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 서대문 밖 독립문이 있
는 곳의 옛 서대문형무소 자리
에 조성된 독립공원에 조그만
관각 건물로, 사당이라 하기에
는 우리 고래의 규모에 비해
다소 크고, 문묘文廟나 서원書
院의 강당에 비하면 좀 왜소한
독립관獨立館이 건립되어 있
다. 한글로 편액이 걸린 이 건
물이 있는지를 일반이 잘 알지
못하고 혹 지나다 이를 보는
시민도 이게 무슨 전각인지를
모르기 일쑤이다. 거기에는 3
천여 위나 되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에 몸바친 선열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 작은 전각
하나에 수천위의 선열이 비좁
게, 민망하고 죄만스런 표현으
로‘수용’되어 계신 꼴이니,
이른바 사찰의 오백나한전五百
羅漢殿을 방불케 하는 게 아닌
가. 그나마 그 많은 선열이 여
기에 이처럼 봉안된 것을 서울
시민이 다 모르고 심지어 독립
문 인근에 사는 주민조차 아는
이가 적은 것이다. 
우선 독립관이라는 명칭부터

가 부적절하고 우리네 정서에
맞지 않는다. ‘관館’이라 하면
성균관成均館ㆍ홍문관弘文館
ㆍ수양관修養館 등과 같이 현
존하는 사람이 모여 학문을 닦
고 덕을 기르며 연구하는 곳이
지 선현의 혼신魂神을 모셔 기
리고 제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관 대신 현
충사ㆍ충렬사ㆍ모현사 같이
‘사祠’가 이름자로 되어야 하
는 것이다. 또 여기는 기념관
과 같은 관으로서의 규모도 갖
추지 않았다. 기념관은 일종의
박물관과 같은 기능도 겸해야
하여 유물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한 기념관이라면 이미 독
립기념관이 있지 않은가. 대저
위패를 모셨으면 마땅히 제사
를 받들어야 하고 가사 제사의
형식이 문제된다면 추모식이나
어떤 형태로 그 절목을 달리하
더라도 이를 행해야 옳다. 그
리고 어떤 형태든 제를 행한다
면 관이 아닌 사가 되어야 하
는 것이다. 
국권이 늑탈된 후 임시정부

에서 일찍이‘순구선열의 날’
을 제정한 것은 어려운 여건에
서 망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강약부
동强弱不同의 적에게 혹은 당
랑거철螳螂拒轍로맞서다가 장
렬히 산화散華한 선열을 길이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 날을 1 1월 1 7일로 한 것은
또한 대한제국이 실제 국권을
상실한 것이 이날, 1905년 1 1

월 1 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어 이에 항거하여 일어
난 많은 애국선열이 희생되었
기에 이를 잊지 않고자 한 때
문이었다. 이후 경술국치庚戌
國恥가 뒤따르고 기나긴 3 6년
의 일제강점의 세월, 친일부역
의 매국도배가 창궐하며 동족
의 희생으로 호의호식하는 이
면에서 빈한과 고초에 떨며 외
롭게 투쟁하다 스러져간 선열
의 희생으로 나라는 결국 회복
되었다. 
지금은 물론 그때와 다르다.

해방 후 국토의 분단과 동족상
잔의 대전란을 겪고 그 재앙의
구조가 항존하는 상황에서 겨
레가 다시 일어나 세계의 선진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
고 국민은 부유하며 사회는 풍
요로워졌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번영의 바탕이자 밑거름
이 된 것은 바로 전자에 풍찬
노숙한 선열의 희생인 것이다.
이러한 선열의 위패봉안소라면
국가가 이를 소홀히 하거나 초
라하게 방치해서는 도리가 아
니다. 정부는 작금에 무슨무슨
복지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여기저기에 쏟
아붓고 있다. 현세인의 복지를
위해 그렇게 쓰는 예산의 아주
작은 푼돈만 여투어도 위패봉
안소는 묘원廟院이나 사우祠宇
의 규모를 갖출 것이다. 은감

불원殷鑑不遠이라는 말이 있
다. 은나라의 거울, 즉‘너를
비춰볼 전례가 멀리 있지 않
다’는 뜻으로, 과거를 그리 쉽
게 잊지 말라는 경구이다. 기
왕에 시민의 주거지로 매각될
뻔한 서대문형무소 자리가 독
립공원으로 조성되었다면 거기
에 자리를 매긴 선열의 위패봉
안소가 또한 그 격에 맞게 성
역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래야 국민의 사회교육에 도움
이 되고 후세 청소년의 나라사
랑 정신이 고취되어 국력신장
의 동력원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차마 못할 짓을 자

행한 이웃의 가해자 일본을 보
자. 그들은 한때 동아시아 1 5
억 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
은 생령을 살해했다. 남의 나
라를 닥치는대로 짓밟아 빼앗
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인류
의 평화를 유린한 전범자를 봉
안한 신사神社를 국가의 가장
신성한 사당으로 받들고 있다.
국가사회의 지도층이 줄줄이
거기에 경배하고 있고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참배하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면서 종군위안
부와 독도 문제 등의 생떼를
현안으로 부각시켜 우리의 민
족적 수치심을 자극해 욕보이
고 고의로‘눈가려 아웅’하는
식의‘약올리기’를 대물림하고
있다. 이처럼 가증스런 일본의
교활성을 감안하더라도서대문
독립공원의 독립관은 격에 맞
고 어떤 외국인이 와보더라도
손색이 없게 성역화가 되어야
한다. 

26-05. 博厚配地박후배지,
高明配天고명배천, 悠久無疆
유구무강. 
널리 두터운 것은 땅과 배합

하고, 높이 밝은 것은 하늘과
배합하니, 아득하게 오래 가면
끝이 없다.
此言聖人與天地同體차언성인여

천지동체. 
이는 성인이 천지와 더불어 본체

가 같음을 말한 것이다. 

26-06. 如此者여차자, 不見
而章불현이장, 不動而變부동
이변, 無爲而成무위이성. 
이와 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

아도 드러나고, 움직이지 않아
도 변하며, 하는 일이 없어도
이루어진다. 
見견, 音現음현. •見현, 猶示也

유시야. 不見而章불현이장, 以配地
而言也이배지이언야. 不動而變부동
이변, 以配天而言也이배천이언야.
無爲而成무위이성, 以無疆而言也이
무강이언야. 
견見은 음이 현現이다. •현見은

보여주는 것과 같다. 보여주지 않
는데 드러나는 것은 땅과 짝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움직이지 않는데
변하는 것은 하늘과 짝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하는 일이 없는데 이루
어지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으로
말하였다. 

26-07. 天地之道천지지도,
可一言而盡也 가일언이진야:
其爲物不貳 기위물불이, 則其
生物不測즉기생물불측. 
천지의 도道는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다. 이는 만물이 둘
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생장하는 사물은 헤아릴 수가
없다. 
此以下차이하, 復以天地明至誠無

息之功用부이천지명지성무식지공
용. 天地之道천지지도, 可一言而盡
가일언이진, 不過曰불과왈‘誠’而
已성이이. 不貳불이, 所以誠也소이
성야. 誠故不息성고불식, 而生物之

多이생물지다, 有莫知其所以然者유
막지기소이연자. 
이 7절 이하는 다시 천지가 휴식

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공을 쌓는
작용을 밝힌 것이다. 천지의 도를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성誠’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다. 둘이 아닌 것은 성실하기 때
문이다. 성실하므로 휴식이 없으나
생장하는 사물이 워낙 많은지라 거
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있는 것이다.

26-08. 天地之道천지지도:
博也박야, 厚也후야, 高也고
야, 明也명야, 悠也유야, 久也
구야. 
천지의 도는 넓히는 것이요,

두텁게 하는 것이요, 높이는
것이요, 밝히는 것이요, 아득하
게 하는 것이요, 오래도록 유
지하는 것이다.
言天地之道언천지지도, 誠一不貳

성일불이, 故能各極其盛고능각극기
성, 而有下文生物之功이유하문생물
지공. 

천지의 도는 성경誠敬 하나이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능히 그
사물을 받아들이기를 지극히 할 수
있으며, 아래로 이어지는 글과 같
이 사물을 생장시키는 공이 있음을
말하였다. 

26-09. 今夫天금부천, 斯昭
昭之多사소소지다, 及其無窮
也급기무궁야, 日月星辰繫焉
일월성신계언, 萬物覆焉 만물
부언. 今夫地금부지, 一撮土之
多일촬토지다, 及其廣厚급기
광후, 載華嶽而不重 재화악이
부중, 振河海而不洩 진하해이
불설, 萬物載焉만물재언. 今夫
山금부산, 一卷石之多 일권석
지다, 及其廣大급기광대, 草木
生之초목생지, 禽獸居之금수
거지, 寶藏興焉보장흥언. 今夫
水금부수, 一勺之多일작지다,
及其不測급기불측, 팎�원타ㆍ
蛟龍교룡ㆍ魚鼈生焉어별생언,
貨財殖焉화재식언. 

지금 저 하늘은 훤히 밝아
비치는 바가 많은데 그 다함이
없는 데에 미치면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매달려 있으며, 만
물을 덮어 가린다. 지금 이 땅
은 많은 흙이 하나로 뭉친 바
이나 그 넓고 두터움에 이르면
화악華嶽(높고 큰 산)을 싣고
도 무겁지 아니하고, 강과 바
다가 설쳐도 새지 않으며, 만
물이 거기에 실려 있다. 지금
저 산은 많은 돌이 하나로 뭉
친 바이거니와 그 광대함에 이
르면 풀과 나무가 나고, 새와
짐승이 살며, 보물이 갈무려지
고 거기에서 생산된다. 지금
저 물은 한 국자의 물이 많이
모인 바이나 그 헤아릴 수 없
는 데 이르면 거기에서 큰자라
와 악어와 교룡과 물고기와 거
북이가 살고, 재화財貨가 번식
한다. 
夫부, 音扶음부. 華ㆍ藏화장, �

去聲병거성. 卷권, 平聲평성. 勺작,
市若反시약반. •昭昭소소, 猶耿耿
유경경, 小明也소명야. 此指其一處
而言之차지기일처이언지. 及其無窮
급기무궁, 猶十二章유십이장‘及其
至也’之意급기지야지의, 蓋擧全體
而言也개거전체이언야. 振진, 收也
수야. 卷권, 區也구야. 此四條차사
조, 皆以發明由其不貳不息개이발명
유기불이불식, 以致盛大而能生物之
意이치성대이능생물지의. 然天ㆍ地
ㆍ山ㆍ川연천지산천, 實非由積累而
後大실비유적루이후대, 讀者不以辭
害意可也독자불이사해의가야. 
부夫는 음이 부扶이다. 화華와

장藏은 다 거성이다. 권卷은 평성
이다. 작勺은 시市와 약若의 반절
음이다. •소소昭昭는 경경耿耿과
같으며, 조금 밝은 것이다. 이는 어
떤 한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함이 없는 데에 이른다 함은 1 2
장에 나오는‘그 지극한 데에 이른
다’는 뜻과 같으며, 이는전체를 통
틀어 말한 것이다. 진振은 거두어
들인다는 뜻이다. 권卷은 작다는
뜻이다. 이네 조항은 모두 둘이 아
닌 것과 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
아 성대함에 달하여 능히 사물을

생장시킨다는 뜻을 일으켜 밝힌 것
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산과 강
은 실제 쌓이고 쌓여 커진 것은 아
니니, 독자는 말로 뜻을 해치지 않

아야 한다. 

26-10. 詩云시운: ‘維天之
命유천지명, 於穆不已오목불
이’, 蓋曰天之所以爲天也 개왈
천지소이위천야. ‘於乎不顯오
호불현, 文王之德之純 문왕지
덕지순’, 蓋曰文王之所以爲文
也개왈문왕지소이위문야, 純
亦不已순역불이. 
‘시경’에‘하늘이 내리는 명
령이여, 아아 그윽함이 멈추지
않네’하였는데, 이는 하늘이
하늘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아아 어찌 드러나지 않는가,
문왕이 베푸신 덕의 순수함이
여’하였는데, 이는 문왕에게
문文이라는 시호를 더하게 된
까닭이요, 순수함 역시 멈추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於어, 音烏음오. 乎호, 音呼음호.
•詩시, 周頌維天之命篇주송유천지
명편. 於오, 歎辭탄사. 穆목, 深遠也
심원야. 不顯불현, 猶言豈不顯也유언
기불현야. 純순, 純一不雜也순일부잡
야. 引此以明至誠無息之意인차이명
지성무식지의. 程子曰정자왈: “天道
不已천도불이, 文王純於天道문왕순
어천도, 亦不已역불이. 純則無二無雜
순즉무이무잡, 不已則無間斷先後불
이즉무간단선후.”

어於는 음이 오烏이다. 호乎는 음
이 호呼이다. •시는‘시경’의 주송
周頌 유천지명維天之命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오於는 감탄사이다. 목穆
은 깊고 원대하다는 뜻이다. 불현不
顯은‘어찌 드러나지 않는가’와 같
은 말이다. 순純은 한가지로 순수하
고 섞이지 않음이다. 이 시를 인용하
여 지극한 정성에는 휴식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자가 말하였다.
“하늘의 도는 멈추는 일이 없는데
문왕은 천도天道에 순수하여 또한
멈추지 않았다. 순수함은 두 가지가
아니고 섞임이 없는 것이며, 멈추지
않음은 앞뒤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1 1면에서 계속

2 0 1 2년 1 2월 7일 서울
광진구 중곡2동의 권오봉
權五奉씨가 3만 원을,
2 0 1 3년 1월 2일 서울 노원
구 상계동의 권기태權奇
泰씨가 3만 원을 협찬하
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이 생각 저 걱정

독립관獨立館에관한 생각

權 寧 坐
<광복회원ㆍ순국선열유족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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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2년 1 0월 3 0일 경기 연
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의 신라
마지막 5 6대 경순왕의 능을 참
배할 계제를 얻었다. 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
아 7 0이 넘은 이날에야, 그것
도 다른 목적지를 가는 길에
작심하고 시간을 낸 바였다.
고랑포의 능을 탐방하기 1주일
앞선 1 0월 2 3일 원주의 경천묘
敬天廟에서 경순왕의 제사를
지냈다. 원주문화원 주관으로
관내 기관장과 시민 2백여 명
이 참제하고, 박용훈 원주시
부시장이 초헌관, 채병두 시의
회 의장이 아헌관이 되어 작헌
하였다. 
경순왕의 능은 고랑포리 산

1 8번지의 1 ~ 2호 일대의 성거
산에 있고 1 9 7 5년 6월 2 5일자
사적 제2 4 4호로 지정되었다.
경순왕의 성명은 김부金傅이고
신라 문성왕의 6대손으로 서기
8 8 2년에 나서 4 5세가 되던 9 2 7
년에 즉위하였다. 935년까지 9
년을 재위하고, 퇴위 후 5 2년
을 더 살아 9 7 8년 4월 4일에
9 7세로 승하했다. 그러나 생년
이 부정확하여, 20년 전후를
줄여 잡아도 8 0세 장수를 누린
것이다. 그 아버지는 신흥神興
대왕으로 추봉된 이찬伊� 효

종 孝 宗
이고 조
부는 의
흥 懿 興
대 왕 으
로 추봉
된 관인
官 仁 이
다. 어머
니는 헌
강 왕 憲

康 王 의
딸 계아
桂娥태후
이다. 경
명왕景明
王과 경
애왕景哀
王의 이
종 6촌
아우로서
왕위 계
승권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견훤甄萱이
침공하여 경애왕을 자살시키고
옹립하여 왕이 되었다. 
즉위한 그는 난폭한 견훤을

멀리하고 왕건王建 쪽으로 기
울었다. 즉위 5년째인 9 3 1년
왕건이 찾아와 알현하였는데
수십일을 머물면서 많은 부하
군병이 정숙하여 민폐가 없으
니 왕경의 사녀士女가‘견훤은
시랑과 범인데 왕공은 부모 같
다’하였다. 더 지탱이 어려워
9 3 5년에 나라를 고려에 넘기기
로 결의하고 시랑侍郞 김봉휴
金封休에게 국서를 닦아 가지
고 가게 하였다. 그가 몸소 백
료를 거느리고 고려에 귀의할
때 향거香車와 보마寶馬가 3 0
리를 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
은 그를‘정승공正承公’으로
봉하니 정통을 계승했다는 뜻
이고 지위를 왕의 아래, 태자
의 위로 하였다. 또 녹 1천 석
을 주고 시종과 원장員將을 다
채용하였으며 신라를 경주慶州
라 고쳐 식읍食邑으로 주고 그
를 그곳 사심관事審官으로 삼
았다. 
경순왕이 나라를 넘길 때 그

장남 마의태자麻衣太子 일鎰은
울며‘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天命이 있으니 힘을 다하
지 않고 천년사직을 가벼이 남
에게 넘길 수 없다’고 불복하
여 부왕에게 하직하고 따르는
무리와 함께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해 집을 짓
고 초식으로 연명하며 생을 마
쳐 베옷이라는 마의의 별명을
얻었다. 즉위 전에 경순왕은
이미 죽방竹房부인 박朴씨,송
희松希부인 석昔씨가 있었고,
즉위 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별빈別嬪 순흥안順興安씨, 후
궁 석石씨, 후궁 무명無名씨
등의 비빈이 있었다. 뒤에 죽
방왕후 또는 소원昭元왕후로
추봉되는 박씨는 경기 안성인
죽주竹州 사람이고 죽산박씨
예부시랑 박광우의 딸이라고도
하며, 아들 태자 일과 익謚ㆍ
굉㉶ㆍ명종鳴鍾, 딸 덕주德周
공주를 낳았다. 3남 굉은 큰형
태자와 함께 부왕의 양국 어전
회의에서 극력 반대하다 출가
하여 범공梵空대사가 되었다.
송희부인 석씨는 사후 왕후의
시호를 받지 못한 듯한데 이는
왕건의 딸 낙랑樂浪공주가 경
순왕의 정실로 들어오면서 밀
린 때문인가 한다. 아들 전佺
ㆍ요瑤ㆍ곤琨ㆍ영英ㆍ분奮을
낳았다. 별빈 안씨는 아들 덕
지德摯를 낳았는데 학성鶴城부
원군으로서 울산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무명씨후궁이 낳은 1
녀는 관성군管城君으로서관성
육씨의 시조가 되는 육보陸普
에게 하가했다. 
고려 태조 왕건은 두 딸 낙

랑樂浪공주와 왕씨부인王氏夫
人을 정승공이 된 경순왕에게
시집보냈다. 경순왕은 자기 백
부 억렴億廉의 딸인 사촌누이
를 왕건에게 시집보냈다. 경순
왕은 개성 가까이 있는 유화궁
柳花宮에서 살았고 낙랑공주는
신란궁神鸞宮부인ㆍ안정숙의
安貞淑義공주 등으로 불리다가
효목孝穆왕후의 시호를 받았
다. 5남3녀를 낳았는데 장남
은열殷說은 대안군大安君으로
경주김씨 시조, 차남 일선군一
善君 추錘는 삼척김씨 시조의
아버지, 3남 언양군彦陽君 선
鐥은 언양김씨 시조, 4남 의안
군義安君 석錫은 의성김씨 시
조, 5남 강릉군江陵君 건鍵은
후강릉김씨의 시조가 되고, 장
녀는 현숙賢淑왕후로서 고려
경종의 비가 되고, 차녀는 경
주 이금서李金書에게, 3녀는
황경黃瓊에게 하가했다. 또 하
나의 공주 왕씨부인은 자녀를
낳지 못해 그 이상의 작위나
시호를 받지 못했다. 
이윽고 고려 왕통은 왕건 태

조의 친손과 경순왕가의 외손
으로 이어지는데, 경순왕은 초
기의 왕위를 둘러싼 쟁탈에 초
연하여 휘말리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 그러나 승하하여 경주
로 반장返葬하고자 상여가 떠
날 때 신라의 유민이 그 뒤를
따르고자 구름같이 모이므로
놀란 고려 왕실에서‘제왕의
영구는 왕기王畿의 백리를 넘
을 수 없다’고 급히 명하고 현
재 상여가 멈춘 곳에 장사하게
하여 당시 장단 땅 고랑포에서
도강을 못하고 현재의 자리에

예장되었다. 이후 경순왕릉은
고려의 다른 왕릉과 같이 수호
되지 못해오다 6백여 년 뒤의
임진왜란으로 실전되었다. 그
1 5 0년쯤 뒤 1 7 4 6년 1 0월에 장
단에서 경순왕의 묘지석墓誌石
과 비석이 나왔음을 아뢰는 동
지중추 김응호라는 이의 상소
가 있고 이듬해 4월 영조가 이
의 수치를 명하며 고려 왕릉의
예에 준해서 수총군守塚軍 5명
을 두어 지키게 했다. 이때 고
랑포 마을에 살던 후손 김빈金
븝과 김굉金㉶ 등이 이를 발견
했던 것이다. 이렇게 수치한
왕릉은 2백여년이 다시 흐른
1 9 5 0년 6ㆍ2 5전란으로 다시 파
괴, 실전되었다. 20여년방치된
묘도의 고비는 1 9 7 4년 고랑포
국민학교로 옮겼다가 1 9 8 7년
왕릉 정화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능하로 옮겨 복원되었다. 
한편 영조 때 고쳐 세운 능

표陵表 비석은 높이가 1 3 2㎝,
폭 6 7㎝, 두께 1 5 ~ 1 8㎝이고
비문은 다음과 같다. 

비표碑表 : 신라경순왕지릉
新羅敬順王之陵
비음碑陰 : 왕신라오십륙왕

王新羅五十六王 후당천성이년
무자後唐天成二年戊子 대경애
왕이립代景哀王而立 청태을미
손국우고려淸泰乙未遜國于高
麗 송태평흥국무인여경종삼년
사월사일훙宋太平興國戊寅麗
景宗三年四月四日薨 시경순이
왕례장우장단고부남팔리계좌
지원諡敬順而王禮葬于長湍古
府南八里癸坐之原 지행순덕영
모의열성상이십삼년정묘월일
개립至行純德英謨毅烈聖上二
十三年丁卯月日改立 : 왕은 신
라의 5 6대왕이다. 후당 천성天
成(후당 명종 연호) 2년 무자
戊子( 9 2 7 )에 경애왕景哀王을
대이어 즉위하고 청태淸泰(후
당 폐제廢帝 연호) 을미乙未
( 9 3 5 )에 고려에 나라를 손양遜
讓하였다. 송 태평흥국太平興

國(송 태종 연호) 무인戊寅
(978), 고려 경종景宗 3년 4월
4일 훙서薨逝하였다. 시호를
경순敬順으로 하고 왕의 예로
써 장단부長湍府의 옛 고을 남
쪽 8리허 계좌癸坐(북북동을
등진 방향) 언덕에 장사하였
다. 지행순덕영모의열至行純德
英謨毅烈(영조를 지칭하는 존
호)의 성상聖上(현재의 임금)
2 3년 정묘丁卯(1747) 모월 모
일 고쳐 세우다. 

경순왕을 제사하는 사당 경
천묘는 처음에, 고려말 치악산
의 은사隱士 운곡耘谷 원천석
元天錫이 목은 이색李穡ㆍ양촌
권근權近에게 발의하여 창건되
었다. 원주시 귀래면 미륵산의
자고암自高庵에세웠는데 양촌
의 장남 총제공摠制公 권천權
踐이 부명을 받고 가서 공역하
였다. 이 경천묘가 임진의 왜
란과 병자의 호란 등으로 폐훼
되었는데 1 9 0 2년에 경주김씨
문중에서 경남 하동의 청암면
평촌리에 옮겨 중창하고 그 계
하에 금남사錦南祠를병설하여
목은과 양촌 사제를 제향하고
있다. 그리고 근년에 원주에서
옛 경천묘를 복원하여 제향을
받드니 이에 경천묘가 원주와
하동 양소에 있게 되었다. 또
경주의 황남동에 있는 숭혜전
崇惠殿에서도 경순왕의 제향을
받들고 있다. 
숭혜전은 처음 조선조 초에

고랑포의 경순왕릉을 찾아

權 貞 澤
<편집위원>

▲ 경수왕릉의 전경

▲경순왕의 영정(하동 경천묘 봉안)

▲경순왕릉의능상

▲경순왕릉의능표 ▲ 하동 평촌리의 경천묘

▲ 원주 미륵산의 경천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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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月城에 사당을 짓고 경순
왕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제사
를 지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임진왜란에 불탄 뒤
위패만 모시고 단제壇祭를 지
내다가 인조 5년, 1627년에 경
상관찰사 김시양金時讓이 동천
촌東川村에 사당을 지어 위패
를 봉안했다. 정조 1 8년, 1794
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건하고,
고종 2 4년, 1887년부터 이 사
당을 숭혜전으로 칭하게 되면
서, 경주김씨로 신라에서 최초
임금이 된 김알지金閼智의 7세
손 미추왕味鄒王을 상위에 봉
안하고 이듬해에는 경순왕의 6
대조 문무왕도 추배하여 제향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경순왕
의 유허비遺墟碑와 석조물 등
도 전하고 있다. 
경순왕의 영정을 만든 것은

통일신라가 망할 무렵에서 고
려초로 추정되고 있다. 이 영
정은 원주 미륵산의 자고암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전한다. 세
월이 지나며 원본은 삭아 사라
졌지만 조선 시대에 이를 이모
移摸한 다섯 점이 현존하고 있
다. 숙종 2년, 1677년에 자고암
에서 원본을 모사模寫한 것이
그 1호이고, 1749년에 영천의
팔공산 은해사銀海寺 상용암上
聳庵에서 모사해 봉안한 2호,
1 7 9 4년 초상화가 화산관華山館
이명기李命基가 은해사본을 보
고 다시 그린 3호, 1904년 승
려화가 이진춘李鎭春이 3호 이
명기본을 보고 다시 그린 4호,
그리고 이진춘이 이명기본을
모사할 때 별도 초본草本으로
그린 5호이다. 이 가운데 4호
이진춘본은 하동군 청암면의
경천묘에 봉안되어 있고 2 0 0 8
년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4 7 4호
로 지정되어 있다. 그밖의 영
정 4점은 경주의 숭혜전 곳간
에 감추어져 있다가 2 0 0 7년에
그 존재가 확인되고 이후 국립
경주박물관에 옮겨 위탁 보관
되고 있다. 

경순왕릉은 고려 왕실에서
‘왕은 기전畿甸에서 백리를 벗
어날 수 없다’한 것과 아이러
니컬하게 신라의 임금으로서
신라의 왕터를 유일하게 벗어
나, 백리가 아닌 천리 밖에 떨
어져 있다. 능은 고랑포 나루
터였던 임진강 북안의 남방한
계선과 밀접한, 높지 않은 구
릉의 정상부에 남남서향으로
홀로 자리하여 있었다. 진입로
와 능역 주변으로 철책선이 엄
히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 적막한 곳에도 문화재 해설
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능은
처음에 고려의 왕실 묘제墓制
로 조성되었겠으나실전되면서
형태가 없어졌고 조선 중후기
영조 때에 치수되었으므로 당
시 양식으로 재조성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현재 봄과 가
을 두 차례 능제陵祭가 행해지
고 있다. 능하에 정자각丁字閣
과 홍살문 등은 없으나 1 9 8 6년
에 세운 정면 3간, 측면 1간의
맞배지붕 전사각典祀閣 겸 재
실齋室이 있고 비각이 건축되
어 있었다. 
비각에는 경순왕의‘신도비

神道碑’로 불리는 대리석재의
고비가 들어 있다. 고랑포구
강변까지 밀려 내려와 있던 것
을 1 9 7 6년에 발견해 무엇인지
도 모른 채 그곳 초등학교 교
정에 옮겨 놓았다가, 이것이
영조 때 후손이 발굴했던 왕의
신도비로 추정하여 1 9 8 6년에
능하로 옮겨 비각을 짓고 귀히
보존하게 된 것이다. 신도비로
보는 것은 원래 능하에 세우지
않고, 묘도墓道, 즉 사대부 묘
제처럼 능으로 들어가는 길머
리에 세웠다가 홍수 등에 밀려
고랑포구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기 때문인 듯했다. 마모상태
가 극심하여 비문은 전혀 판독
이 안되고 한쪽에서만 몇 개
글자가 해독되나 내용은 알 수
없다. 건립 연도도 모르지만
비의 형태로 보아 조선 초기

것으로 추정된다. 
능은 전체 형태

가 조선 중후기 경
대부 묘소의 격식
이다. 원래의 형태
라 할 것은 능의
강岡, 즉 봉분뿐이
고 그밖에 일체의
석의상설石儀象設
은 조선 영조 때
제도이다. 능상陵
上은 원형 봉분으
로 3 2개의 호석護

石을 두르고, 후면에 장방형의
곡장曲墻을 설치했으며 전면에
2단의 계체석階�石, 즉 장대
석을 갖추고 있었다. 상단 계
절階節에 능표陵表와 상돌이
상석床石 모양으로 놓이고 중
계절에는 사각의 화창火窓을

뚫고 팔각지붕의 옥개석屋蓋石
을 얹은 장명등長明燈이 능표
와 직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
석등石燈 좌우로는 석양石羊과
망주望柱가 각기 하나씩 서 있
었다. 망주는 능에 없는 사대
부의 묘제이고, 석양은 빈약하

더라도 석호石虎ㆍ석마石馬 등
과 함께 왕릉에서만 쓰던 석의
이다. 일제시인 1 9 3 2년에 이
능은 또한번 보수를 하였다.
곡장과 호분석護墳石은 그 형
식과 문양文樣으로 보아 이때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 왕릉 비각 앞에 선 필자(가운데)

▲ 경주의 숭혜전

한국은 2 0 1 3년 2월 2 5일 건
국 후 첫 여성대통령을 맞았
다. 우리 역사상 여성이 국가
원수가 된 것은 1 3 8 0여 년 전
신라 선덕여왕이 즉위한 이래
진덕ㆍ진성여왕에 이어 네 번
째이다. 진성여왕이 퇴위한 뒤
로 치면 1 1 1 8년 만이다. 작년
1 2월 1 9일에 치른 대선에서 박
근혜 후보가 당선된 결과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우파와 진

보좌파의 무서운 대결이었다.
고인 전임 대통령 박정희와 노
무현의 대리전이라는 소리도
있었고 인터넷 신매체의 흑색
선전이 난무했지만 관권이나
금전 혼탁 선거는 사라진 공명
투표였다. 보수가 신승辛勝했
는데 그게 7 5 . 8 %의 높은 투표
율 덕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이기리라는 예상이 뒤
집혔다. 금뱃지 후보 필패라던
징크스는 맞았고, 야권의 단일
화 후보 필승은 맞지 않았다.
제주도와 충청도에서 이기면
당선된다는 설은 맞고, 서울에
서 이기고 4 0대 유권자를 잡으
면 야당 승리라는 징크스도 깨
졌다.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수
정안 반대로 이명박정부를 등
지면서 충청권을 장악해 승리
했다. 역시 선거는 전략이라는
역기능도 충분히 발효되었다.
야권은 지리멸렬한 단일화에의
매달림, 배알이 없는 안보 대
책, 국가부정 종북 후보에의
민망스런 구애 등으로 오륙십
대 보수층을 초강도로 결집시
켜 고배를 들게 되었다. 그러
나 이 한판 승부는 투표를 아
니한 국민도 숨막히게 지켜본
최대 흥행의 빅 이벤트였다.
그 민족적 역동성도 컸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후 첫

여성대통령이며 부녀대통령이
다. 또 첫 이공계 출신 대통령
이다. AP통신은‘천년 전 신라
진성여왕 이후 첫 여성지도자
로 한국 역사를 다시 쓰게 할
것’이라면서‘성차별이 심한
한국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 했다. 세계의 부녀 국가
지도자를 보면 인도의 자와할
랄 네루와 인디라 간디 수상,
파키스탄의 줄피카르 부토와
베나지르 부토 수상, 필리핀의
디오스다도 마카파갈과 글로리
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메가
와티 수카르노 프리티 대통령

등이 있었다. 현재 여성 대통
령은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코스타리카의 라우치
친치야, 코소보의 아티페테 야
하가 대통령이 있고, 수상은
독일의 잉겔라 메르켈, 태국의
잉락 칭라윗,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이이슬란드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디토, 자메이카의
포르티아 심슨 밀러 등이 있
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도 여
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영국

의 엘리자베스 1세와 대처 수
상을 존경했다고 한다. 영국병
을 치유한 신념과‘철의 여인’
대처 형이냐, 같은 이공계 출
신으로 경제 및 외교 노선이
유사하다는 메르켈 형이냐, 좌
우대립이 극심하던 칠레의 사
회통합에 성공한 바첼레트 형
이냐를 가지고 여성 대통령 박
근혜의 리더쉽을 가늠하는 시
각은 이들을 다 벤치마킹할 것
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으로 한국을 포
함한 주변의 북한ㆍ중국ㆍ일본
등 네 나라가 다 정치지도자
세습 2 , 3세가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

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가원수
선덕여왕에 견준다. 아버지 진
평왕이 아들 없이 죽자 장녀인
그가 여왕으로 선출되었다. 어
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질고 빼
어난 미모로 궁중의 귀여움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의 흠모를
받았다. 삼국유사에는 그의 향
기없는 모란 이야기, 영묘사
옥문지玉門池의 개구리 이야기
가 실리고, 자기의 죽을 날까
지 알았다는 영특함이 회자되
었다. 즉위하자 당나라에 사신
을 보내고 유학생을 파견해 인
재를 길렀으며 인평仁平이라는
연호도 사용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에 대비해 당나라
와 총력외교를 펴고 김유신을
대장군에 임명하며 김춘추를
발탁하여 삼국통일의 기틀을
다졌다. 
박 대통령도 공주처럼 자랐

지만‘선거의 여왕’이라 불리
며 파워풀한 카리스마를 띠었
다. 번번이 측근 비리에 시달
리며 대국민 사과로 머리 숙이
는 대통령에 신물나는 국민은

‘독재적 향수’의 박정희 이후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었다. 국민정서는
민주화 이후 창궐하는 생떼와
지리멸렬한 무질서에 등을 돌
린다. 그는‘박정희의 딸’로
양친을 흉탄에 잃는 비극에 이
은 인고의 3 0년 세월을 견디며
혈혈단신으로 정계에 들어와
천하를 얻었다. 계보에 집착하
지 않고 기성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에 타협 없이 홀로서고 기
업이나 권력기관에 손을 벌리
지 않으며 오직 여론과 이념의
흐름에 따라 원칙을 고집하고
소신을 바꾸지 않았다. 역사적
으로 볼 때, 국운의 일부와 무
관치 않을 수도분할은 노무현
의‘지역병 투기’이고 이명박
은 이‘악성 투기’를 바로잡으
려다 실패했으며 박근혜는‘나
쁜 약속도 지킨다’는‘불통’으
로 이겼다. 백성은 어리석다
현명해지고 현명하다 어리석기
를 반복한다. 그게천심이다. 
박 대통령은 행운이 따르지

않던 장군의 딸로 태어나 천지
를 개벽시킨 아버지를 따라 1 3
세 소녀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1 5년 궁중생활을 하다 1 9 7 9년
1 1월 천붕지통天崩之痛을 안고
여염으로 나왔다. 18년‘저주
의 칩거’뒤 1 9 9 7년 정계에 입
문하여 1 6년 만에 평천하하고
2 0 1 3년 2월, 34년 만에 다시 청
와대에 들어갔다. 대학교수의
꿈을 앗긴 그는 3 0년 세월 과
묵과 신의ㆍ강단ㆍ절제ㆍ인욕
의 품격과 2인자를 두지 않는
리더십을 체득했다. ‘일부함원
一婦含怨이면 오월비상五月飛
霜’이라던 옛말을 연상케도 한
다. 2004년 T V연설에서 그는
자기가‘아버지의 딸이며 저의
정치행위가 아버지 때 못이룬
민주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원
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
겠다’고 하였다. 이번 선거유
세에서는 그는‘자식도 없는
저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신
명을 바치겠다’하였다. 그 약
속이 지켜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이 적을 것이다. 선덕여왕
의 황금시대 이후 2 5 0여 년에
즉위한 진성여왕 때 신라는 붕
괴와 대란을 시작하였다. 박근
혜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 48% 중 많은 사람이,
그가 선덕여왕처럼 되는 게 싫
지 않을 것이다. 

여성 국가원수 시대
權 海 兆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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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의 망명[승전] 
1 9 5 6년에 떠나온 이래 한번

도 고국에 돌아가본 적이 없는
권영훈은 사실 외국인과 다를
게 없고 한국의 사정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박정희 대통
령이 어떤 인물이고 군사 독재
며 경제개발 등에 대해 간접으
로 들어 아는 정도이고 그 지
식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방
문도 하며 관찰하는 외국인 수
준에 못미쳤다. 다만 그게 고
국인만큼 몽매에도 잊을 리는
없지만 떠나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게 4반세기에 이르러 이
국이나 다름없이 된 바였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연구소

에 오니 그곳에서 마침 그가
한국인인만큼 한국에 파견을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하였다. 서울의 한국종합에너
지연구소에서버클리 연구소에
위촉책임연구원 한 사람을 파
견해 달라는 요구가 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또 자원하여 권
영훈은 버클리연구소에 짐을
푼 지 며칠이 안되어 다시 한
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1 9 7 9년 1 1월 초 그는 서울에
도착하여 꼭 2 5년 만에 고국땅
을 밟았다. 서울은 그가 전후
의 폐허이던 1 9 5 6년 여의도 비
행장에서 민항기를 타고 떠나
던 때와 너무 많이 변해 있었
다.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된
것보다 더했다. 도심의 거리에
넘쳐나며 북적이는 인파에 귀
가 먹먹한 차소리 등 소음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가
세계각국을 많이도 돌아다니며
체류하고 거주해 보았지만 서
울처럼 사람이 넘쳐나 북적이
는 곳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그는 조용한 대학도시, 고요한
연구소 지역에서 지내다 와 더
적응이 안되었다.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는 을

지로 1가 롯데호텔 맞은편의
코오롱빌딩에 있었다. 그는 롯
데호텔에 여장을 풀고 유숙하
며 그 연구소에 나갔다. 전국

에는 계엄령이 내려 있고 국무
총리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최규하 정부가 신군부의 막강
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휘둘리
는 과도정부로 불안한 시정을
펴고 있었다. 그래도 1 2월 초
에 허수아비 통일주체국민회의
가 제1 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
를 선출하였는데 1 2월 1 2일 신
군부의 쿠데타 1 2ㆍ1 2사태가
일어나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
군참모총장 등이 불시에 타진
되고 대통령시해사건합동수사
본부장 전두환 소장이 총괄 권
력을 장악하였다. 사태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조각을 발표
하며 신현확을 국무총리로 삼
고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모양
새일 뿐이었다. 이럴 때를 전
후해서 한국에너지연구소에책
임연구원으로 위촉되어 들어간
권영훈은 현재 한국의 석유 비
축량이 3일치밖에 안되는 데에
크게 놀랐다. 그런 사실이 외
부에 알려지면 전국민이 기름
사재기를 하여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만연할 것이었다. 한국
의 군부 동향과 정치상황에 백
지인 권영훈은 그러한 에너지
수급의 책임 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데만 불철주야로 일
했다. 어쨌든 고국에 돌아와
순간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
는 데 일역을 하고 있음에 밤
잠을 설쳐도 재미는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독 시절에

절친했던 한양대 화학과의 권
오천 교수와 자주 만났다. 한
국화학회장도 지낸 권오천은
교수 재직중 훔볼트 장학금으
로 하이델베르그의 연구소에
와 체류하면서 분야는 다르지
만 막역한 사이가 된 터였다.
권오천은 권영훈이 시간을 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한양대에
와 강의해 줄 것을 권유하였
다. 권영훈은 이에 선뜻 응했
다. 한편 권영훈은 건실한 사
업을 하며 강남에서 노모를 모
시고 사는 아우의 집에 가 묵
기도 하며 이제 영구 귀국하여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는

마음도 굳혔다. 고향 영천의
신녕을 방문하여 소시의 친구
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옛날식
으로 개를 잡아 잔치로 대접하
며 반겼다. 그들에게 그 동안
권영훈이 겪은 역정은 다 화제
삼을 수가 없었지만 푸근한 회
포를 풀 이야깃거리는 무한이
었다. 
권오천 교수의 권유와 주선

에 따라 한국종합에너지연의
초빙연구원 신분으로 한양대에
출강하였다. 모국어를 오래 안
써 잊어버리고 학술어 등에 약
하여 한국어 강의가 될지 자신
이 없었으나 막상 해보니 절절
매게 막히지는 않았다. 또 열
심히 한국어 공부도 해가며 강
의하는 게 재미가 있었다. 그
렇게 강의에 열의가 나자 한양
대에서도 그를 스카웃할 생각
인지 상경대 경제학부의 부교
수로 발령해 주었다. 한국의
대학에서 경제학의 원론으로서
학계 태두의 저서로 통하는 입
문서가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립스의‘인트러덕션투 포지티
브 이커너미Introduction to
Positive Economy’나 퍼거슨의
‘프라이스 데어리Price Theory’
등을 번역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의 책에 달인으로서 연의에
통달한 그의 강의는 점차 모국
어를 원활히 구사하면서 청산
유수가 되었다. 
1 9 8 0년 5월, 6개월의 파견근

무를 마치고 돌아가 버클리연
구소에 복귀해서는 한국에 영
구 귀국할 뜻을 말했다. 연구
소에서는 뜻대로 하라면서 그
대신 그곳의 무급 연구원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여가를 이용
해 그곳 프로젝트를 케이스별
로 소화해 달라 했다. 이렇게
연구소와는 타첩되었는데 가족
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다. 그가
미국으로 귀환하던 8 0년 5월
1 8일 광주사태가 벌어져 전세
계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
엄군이 탄압하며 특전사 병력
이 투입되어 처절한 시민군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 공황
恐惶의 살륙전이 연출되었다.
이에 한국내 거주인이 국외로
탈출이주를 하는 판에 여태 해
외에 살다가 하필 이때에 영구
귀국을 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게 아내의 생각이었다. 해외에
서 보는 시각으로 당시 한국은
극도로 불안정한 전쟁지역이나
일반이었다. 그러한 가족에게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설득하여 마침내‘조국에의 망
명’이라도 하듯이 귀국을 단행
하였다. 
처음 피붙이인 아우가 살고

있는 서울의 청담
동 부근에 협소한
아파트를 하나 구
입해 참으로 오랜
만에 어머니를 모
셔다 보금자리를
이루었다. 어머니
는 이제 늙었지만
그 존재가 아늑한

고향의 향기로움이고 생명과
삶의 온기였다. 그 어머니의
따사로운 볕을 그는 너무 오래
쪼이지 못하고 돌아다녔던 것
이다. 
이렇게 영구귀국한 권영훈은

1 9 8 0년부터 8 2년까지 한국종합
에너지연구소의 위촉책임연구
원직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동
시에 한양대의 경제학부 부교
수로 발령되어 강의를 맡았다.
한양대에 이렇게 적을 두자 여
기저기 다른 대학에서도 출강
요청이 들어와 성균관대ㆍ이화
대ㆍ경희대 등에도 다니며 강
좌를 맡았다. 그러면서 그의
한국어 구사력도 원상태로 늘
며 자기 강의술에 도취되어 갔
다. 
해외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

고 강의해본 그는 한국의 강단
에 서보니 한국 학생이 다른
어느 나라 학생보다 영리하고
지적 능력이 탁월함을 발견하
였다. 구미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젊은이도 두뇌나 영악
한 면에서 한국인 청소년의 경
쟁력을 따르지 못한다. 너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한국은 세
계를 제패하고 다른 나라는 한
국에 족탈불급이 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세계를 쥐고 흔
드는 부강국들, 그거 별거 아
니다. 그게 다 사람의 두뇌와

창의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의
근본적인 한국관은 긍정적이고

‘하면 된다’는 낙관론으로서
언젠가는 행운이 온다는 미래
지향이었다. 그런데 한국 학생
이 이렇게 똑똑한 대신 한눈을
많이 팔았다. 민주화 학생운동
에 몰려다니고 또 무슨무슨 동
아리 활동에 취미 이상의 정신
을 빼앗기며 내 주는 과제는
팽개치는 것이었다. 바깥에서
못된 기성세대가 하는 짓 너무
파고들지 마라. 나중에 너희가
할 때 잘해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벼락이 치고 천지개벽이
되어 떠내려가도 공부는 움켜
쥐고 놓치지 마라. 스스로 과
열이 된 나머지 그는 숙제를
안해 오는 학생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해본
적이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
다. 한국 사회에서도 학생 체
벌은 일제하와 해방 후 6 0년대
까지나, 그것도 중고교 이하에
서 있던 일이었다. 한양대에

‘폭력교수가 출현했다’는 소문
이 삽시간 대학생 사회에 전파
되었다. 
1 9 8 0년 초 신군부의 서슬이

삼엄하던 시절, 그는 고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한 학회에 참
석하였다. 어떤 윤리학의 학술
회로서 발제가 윤리와 자유에
관한 명제였다. 발표 논리와
토론의 흐름은 윤리를 위해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토론
자로 나가 차례가 되자 그는
국내 사정을 모르는 외래인으
로서 생각대로 말을 하였다.
인간의 자유 자체가 윤리의 개
념인데 어떻게 윤리를 위해 자
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그
런 발상에서 경제정책도 밀고

남기고 갈 이야기

‘역마살’의 석학 正齋 權寧壎교수의여정 【7】

2세기에 걸쳐 영독미일한국학계를 주유하다

▲ 일리노이대 캠퍼스에서

▲ 한양대 시절, 장남이박사학위를 받을 때

▲ 하와이 시절, 아들과함께



92 0 1 3년 3월 1일 금요일 제150호

나와 한국은 지금 불균형 성장
으로 치달아 많은 사회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법
은 찾지 않고 자유를 제한해야
겠다는 게 학술논리로 발전시
킬 주제가 되겠느냐. 그가 이
런 말을 막 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져 누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뭔가 큰
일났다는 분위기였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가 지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겠다는 전갈이
왔다. 그 학회에서 그가 토론
하는 것을 보고 정문연의 당국
자들이 의논하여 그를 데려오
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교부를 통해 자기들이 요청
하면 한양대에서는 그를 보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하
였다. 보수는 한양대에서 받는
대우를 보장하되 그보다 조금
낫게 할 것이라 했다. 정문연
이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지
알 턱없던 그는 서울 외곽 청
계산 남쪽 자락에 아늑히 그림
같은 정신문화연구원을 가보니
조용하고 연구실도 깨끗하여
구미의 연구시설 못지않았다.
그리하여 1 9 8 2년, 1년 파견 기
한으로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 가 교수로서 정치경
제연구실장을 맡았다. 1년을
마치니 한 해 더 있어 달라고
붙들어 8 3년까지 2년 동안 재
직했다. 
1 9 8 4년에 한양대에 복귀하였

다. 아이들이 자라며 학자금
수요가 늘고 생활비 지출도 많
아졌다. 교수의 고정된 수입으
로 이를 꾸리는 게 빠듯하였
다. 다른 대학에 출강하여 나
오는 강사료는 그리 도움이 되
는 수준이 아니었다. 또 태생
으로 많은 일을 소화해내는 그
의 직성에 한 대학에서 전공과
목만 맡아 같은 강의를 반복하
는 것으로 욕구가 충족되지도
않았다. 궁리 끝에 돈도 더 벌
고 일 욕심도 채울 요량으로
미국의 여러 대학에 자기소개
서와 함께 편지를 보내 방학
동안의 초빙교수 자리를 구했
다. 그 결과 하와이대학의 이
스트웨스트센터에서 초빙연구
원visiting fellow 자리를 주겠다
는 제의가 왔다. 1984년부터
이곳의 초빙연구원으로서그는
연구과제가 있는대로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하와이에 가
체류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종
의 부업직이 그의 모자라는 생
활비에 보탬이 되었고 그같은
연구원 자격은 지금껏 보유하
고 있게 되었다. 
1 9 8 7년에 그는 한양대의 경

상대학장을 맡아 8 9년까지 3년
을 재임했다. 한국 대학의 학
장직은 교수들 뒤치다꺼리와
학생의 온갖 관리잡무를 처리
하느라 교수로서의 시간을 다
앗기는 봉사직이었다. 1991년
에는 한독경상학회韓獨經商學
會의 회장을 맡아 2년 임기를
지내고 1 9 9 5년에는 한국미래학
회의 회장이 되어 9 7년까지 3

년 재임했다. 

•소련여행의 충격과 비애
1 9 9 0년, 5년 전 소비에트연

방에 출현한 혁신 정치가 고르
바초프의 개혁ㆍ개방을 표방하
는 페레스트로이카와글라스노
스트가 한창으로서 러시아가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자 몸부
림칠 때였다. 권영훈은 그러한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륙을 횡
단 여행할 기회를 얻었다. 모
스크바에 가 극동문제연구소의
동양학 학술회의 세미나에 참
석하고 모스크바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는 목적 여행이었다.
서울에서 비행기 편으로 모스
크바에 직행하였다. 한국은 이
태 전 8 8올림픽을 화려하게 치
러 세계인의 눈을 휘둥그렇게
한 후였다. 한국의 위상은 국
내에서 생각하던 것과 달랐다. 
모스크바의 시장에 나가니

상인들이 한국인이 나타난 것
을 환호하며 한국이 제일이라
고 치켜세웠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서 아주 헐벗
고 굶주리는 줄로만 알다가 올
림픽에 갔다 와서는 입을 못다
물게 되었던 것이다. 그해 초
2월에 동서독이 합의통일되었
는데, 그게 한국에서 받은 동
구의 충격 때문이라는 것이었
다. 한국의 8 8올림픽이 간접
영향을 끼쳐 독일을 통일시켰
다니 또한 어이가 없었다. 한
국의 8 8올림픽을 보고 와서 동
구인들이 지금까지 너무 속았
다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더 희
망이 없다고 내던지게 되었다.
독일은 2차대전의 폐허에서,
한국전쟁이 일으킨 물너울이
태평양을 건너고 미대륙을 거
쳐 다시 대서양을 넘음에 따라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전
기를 잡았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영향으로 동독을 흡수통일한
셈이 된다. 독일에 대해서라면
모국과 같이 잘 아는 권영훈으
로서 어쩐지 어이가 없었다. 
모스크바대학에서 초청 강의

를 하고 시내의 고교에 가서도
강의하였다. 한 여고에 갔을
때 동부 러시아에 미인이 많다
는 말을 실감했다. 교실을 채
운 여학생 모두가 일색의 아름
다운 모습이었다. 강의를 마치
고 그들에게 장차의 희망을 물
었다. 학생의 6 5 %가 매춘이라
하였다. 놀라 귀를 의심하며
너희 같이 아름답고 순진한 소
녀가 왜 그런 끔찍한 희망을
갖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먹을
것으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학생들을 의연히 바라보
고 있는 그들의 교사였다. 귀
국하여 그 이야기를 하자 아무
도 믿지 않았다. 그가 소련과
공산주의를 혐오하여 거짓 꾸
미는 소리로 의심하였다. 
그에게는 K G B요원으로 보이

는 두 사람 안내인 남녀가 따
라붙었다. 그들은 잠시도 그의

곁을 비우지 않았다. 시내에
나가 댄스홀에서 춤을 추게 되
었다. 상대의 여자와 귓속말로
이것저것 묻고 이야기하였다.
러시아 사람은 대개 순박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래 순치
되어 치열한 시장경제사회에서
처럼 일상 남을 의심하고 속이
는 교활성이 없고 또 그럴 필
요도 없어진 것인가 싶었다.
춤을 끝내고 돌아오자 안내요
원이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그
렇게 했느냐, 러시아어를 잘
하면서 왜 못한다고 속였느냐
추궁했다. 원래 나는 러시아어
를 몇 마디, 밥먹는다는 말 밖
에 못한다. 그런데 미인을 만
나니 정신이 어지러워 횡설수
설 헛소리를 한 것이라 발뺌하
였다. 
모스크바에서 일을 마치고

귀로에는 하바로프스크로 이동
하였다. 워낙 먼 거리이지만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
하는데 탑승한 러시아인이 대
개 빈궁한 모습이고, 둥지에
우겨넣어 가지고 와 함께 비행
기애 태운 닭들이 마구 뛰쳐나
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는가
하면 기내식으로 나오는 음식
은 도저히 먹기 어렵게 조악하
였다. 하바로프크에서의 한국
인에 대한 선망과 환대도 대단
하였다. 둘러보는 시장에서도
한국인이 나타나자 호감과 존
대가 깍듯하였다. 안내원 남녀
는 그러한 동선 어디든 따라다
녔다. 하바로프스크에서 마지
막 기착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는 기차로 이동하였다. 
러시아의 기차는 워낙 장거

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객차가
모두 침대칸이었다. 두 사람씩
들어가는 침대칸에 그는 젖먹
이가 딸린 젊은 여자와 함께
들었다. 두 안내인은 비로소
그와 떨어지게 되었다. 소녀
같이 순박한 여자는 양해를 구
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문답하며
대화가 되었다. 여자는 자기네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안
내인이 옆에 있으면 들을 수
없을 이야기도 들었다. 그 열
차에는 북한인 승객도 많았다.
러시아 중부 코카시아 지방에
서 목재를 생산하는 벌목 노동
자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는 슬픈 흑룡강 이야기를 들었
다. 봄이 되어 강물이 풀리면
북한인 벌목공 익사자가 떠내
려온다. 시베리아 삼림에서 벌
목하는 그들 외화벌이 노동자
는 수용소군도의 죄수처럼 일
한다. 혹심한 감시를 뚫고 탈
출하여 흑룡강을 헤엄쳐 건너
다 대개는 죽는다. 그래도 시
체는 얼음이 풀리면 떠내려온
다. 독일에서도 6 0년대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의 애환이 있었
다. 소련 땅 이국에서 듣는 북
한인 동포의 참상이 눈물겨웠
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묵고 있

는 호텔로 러시아인 학생 셋이

찾아왔다. 그들 또한 갇힌 사
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장해 순
박하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
자기들은 멀리 있지 않는 한국
이 헐벗고 착취당하는 미국의
식민지인 줄만 알았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이상향이다. 한
국에 유학하고 싶으니 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코리아 파운
데이션이라는 곳에 장학금 신
청을 해보도록 타일러 보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분위기가 인
접한 북한의 변방 같았다. 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온 학자를 환영한다고 학생이
모두 가슴에 김일성 얼굴 뱃지
를 달고 교실 등에 인공기를
장식하였다. 방문자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온 것을 알고
교사와 학교측이 당황하였다.
권영훈이‘이해한다, 괜찮다,
어쨌든 이렇게 환영해 주는 본
심이 감사하다’면서 가라앉히
고 강연하였다. 블라디보스토
크대학의 북한인 한국어과 교
수 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했
다. 한국의 대학교수와 그 처
우가 천지차였다. 빈궁에 전
가재도구며 살림살이가 보기에
민망하고 잠시 머무는 동안 마
음이 우울하였다. 
옛 독립군 선조들의 연해주

沿海州와 해삼위海蔘威를떠나
면서 느낌은 소련에 대한 환멸
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로 직항하는 항공편이 없
어 가까스로 일본으로 갔다가
우회하여 귀국하게 되었다. 마
지막 작별하며 수행하던 안내
원에게 이제 더 필요없게 된

물품 나부랭이를 주었다. 본국
에서 만약을 위해 주섬주섬 꾸
려간 것으로 넥타이와 양말에
초코파이ㆍ라면 따위였다.
K G B요원은 이를 받아들고 울
었다. 과분한 고마움이라는 것
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동남
아는 가 보았는데 아주 잘 살
고 있더라 했다. 한국은 그보
다 비교도 안되게 선진국이라
하므로, 그런 이상향의 허접쓰
레기에 그는 감격해 울며‘우
리 러시아는 언제 이렇게 살아
볼 것이냐’고 한탄했다. 나타
샤라는 여자안내원에게도 스타
킹과 그밖의 나부랭이를 털어
주었다. 나타샤 또한 흐느낄
것처럼 울었다. 그동안 우정이
생겨 작별에 센치해지는 따위
여심이 아니었다. ‘사람은 어
디에서고 절망하지 않는다. 실
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러시아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
고 위로하였다. 
귀국 길에 올라 권영훈은 혼

자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다행으로 생각하
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으
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제 그같은 다행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공산국에서 나
지 않은 것이었다. 

<權五焄>

☯ 바로 고침 : 본연재 기
사 지난 1 4 9호에 나간 6회분
가운데 9면 하부 4단 4행의

‘조지워싱턴대로’는‘조지타운
대로’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
니다. 

▲학회 참가차 인도의 타지마할에 갔을 때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ㆍ응용편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 야학노인野鶴老人저著 / 이문휘李文煇증산增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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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
난 2 0 1 3년
1월 1일
자 제1 4 9
호 10면
에‘정산
권대재공
의 사도세

자에 대한
충 절 ,
한 대
학원생
의 묘
갈 명
발굴로
드 러
나’라
는 제
목 으

로, 복야공파 충재�齋 충정공
계 시조후 3 0세 정산晶山 권대
재權大載( 1 7 7 8 ~ 1 8 5 9 )공의 생
애를 상보하였다. 정산공의 지
기이던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의 문인 신암愼庵 이만각李晩
慤( 1 8 1 5 ~ 1 8 7 4 )이 지은 별도의
묘지명이 나와 공의 상세한 생
애를 알게 되었고, 이는 덕성
여대 대학원 문화재학과에서
전공한 한국회화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이혜경李惠卿
씨가 이만각의 신암집愼庵集에
서 찾아낸 것이었다. 이혜경씨
는 당시의 영남지방 서화가 초
은艸隱 유상룡柳相龍의부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서화집
이 최근 발견됨에 따라 이를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거기에 정산공이 쓴 서문이 있
다 하므로 이를 이혜경씨로부
터 입수하면 속보하겠다는 약
속을 기사 말미에 부언한 바
있다. 
지난해 1 2월에 이혜경씨의

석사학위 논문‘조선후기 유상
룡의 방학제이산방장放鶴第二
山房莊 서화첩 연구’가 덕성여
대 대학원에서 통과인준을 받
고 이번 2월초에 인쇄된 책자

를 우리가 제공받았다. 과연
그 필사본 서화첩의 우권偶卷
에 정산공의 자필 행초서行草
書로 실린 서문을 이혜경씨의
호의로 필체 사진과 함께 실어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
화첩은 기권奇卷과 우권 두 책
으로 되어 있다. 그 서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화자보서지부족야畵者補書
之不足也 상위기제뇌시이다전
象緯器製賴是而多傳 고경역유
화이행지자古經亦有畵而行之
者, 화지도역불경畵之道亦不輕
이급지한묵가而及至翰墨家 왕
왕유시부진언지묘往往有詩不
盡言之뒬 산천누각초목조수山
川樓閣草木鳥獸 발어선염이우
기취發於渲染以寓其趣, 고유독
여시지유故有讀如詩之喩 관지
자흉중무유시경물사觀之者胸
中無有詩境物事 미면몽중유산
未免夢中游山, 기기예어記其촤
語 태약동아왕殆若東阿王불능
묘하일언야不能描下一言也. 방
학제이산방주인放鶴第二山房
主人 벽어축화癖於畜畵 동시유
운수주승同時柳雲水周承 역심
기탄지고亦深嗜炭之痼 구자가
파철역수수응지求者可破鐵쯧隨
手應之 불무무고지병유이둔不
無武庫之兵有利鈍 이최여방학
주인계후而最與放鶴主人契厚
불염기구종종물색不厭其求種
種物色, 범화가지포치상류凡畵
家之鋪置象類 태무유감어차이
권중야殆無遺憾於此二卷中也,
가여개원고씨참호영발호可與
芥園顧氏參互映發乎. 주인자래
습정자主人自來習靜者 비단시
항지도非但市巷之塗 불욕설설
임원유관지승不欲屑屑林園遊
觀之勝 약장권이난진언若將倦
而難振焉, 가지기좌도우서可知
其左圖右書 입효출제入孝出悌
유고인동귀지락有古人同歸之
樂, 이우견안상유차일보기람而
又見案上留此一譜奇覽 동파자

위견초목조수
지진용東坡自
謂見草木鳥獸
之眞容 소세
인기화笑世人
嗜畵 이여위
지진용지가락
자而余謂之眞
容之 可樂 者
종필이지회사
야終必移之繪
事也. 상감지
극賞 鑑之 極
강종수어지발
强從數語之跋
유왈有曰, 서
력가천년화력
가오백년書力
可千年畵力可
五百秊 차화
지력此畵之力

임당시기臨當是期 즉여서지력
則余書之力 부미이가급사후기
년附尾而可及斯後幾年 기족화
차서력야豈足畵借書力也. 기묘
유월기망己卯六月旣望 정산제
우방학제이산방晶山題于放鶴
第二山房. 
그림은 글의 부족함을 보하

여, 상수象數(주역의 상象과
수數로서 귀서龜筮이며, 상은
하늘ㆍ해와 달ㆍ산ㆍ못 따위,
수는 초初ㆍ상上ㆍ구九ㆍ육六
따위)와 참위讖緯(도참圖讖과
위서緯書로, 도참은 방사方士
가 길흉화복을 예언한 것이고,
위서는 경전에 맞춰 길흉화복
과 예언을 적은 책)와 기제器
製(예기禮器와 도구 등 기물과
복제服制의 규도)를 이에 힘입
어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 많
고, 옛 경전 또한 그림으로 되
어 나도니 그림의 도가 역시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문필가
에 이르러서도 종종 시로 그
오묘함을 다 말하지 못하여,
산천과 누각樓閣이며 초목과
조수鳥獸의 정취를 그림으로
옅게 채색하여 기탁하였다. 이
에 시가 깨우친 바를 읽을 것
같으면, 그 보는 자가 그 흉중
에 시경詩境과 사물이 와 닿음
이 없어 끝내 꿈속에서 산 구
경을 하면서 잠꼬대나 적어,
마치 동아왕東阿王(중국 삼국
시대 명시인, 위魏나라 조조曹
操의 아들 조식曹植)이 막혀
한 마디도 묘사하지 못했을 때
와 같이 되기를 면치 못한다.
방학제이산방주인放鶴第二山
房主人은 그림 모으기를 몹시
좋아하는데, 같은 시기의 운수
雲水(승려) 유주승柳周承도기
탄지벽嗜炭之癖(숯을 먹기 좋
아하는 성벽으로 심한 기호이
며, 당唐의 유종원柳宗元이 한
심복心腹질환자가 토탄土炭을
찾아다니며 먹는 병벽을 혹심
한 기호에 비유한 데서 유래)
이 심하여 구하는 이가 쇠문지
방이라도 부수며 손닿는 대로
부응하여 무기고의 날카롭고
둔한 병기를 쓰듯이 함도 없지

않았는데, 방학의 주인(초은)
과 가장 두터이 죽이 맞아 그
갖가지 물색物色을 구해도 싫
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무릇
화가의 그림을 늘어 배치하고
서로 견주어 놓은 것이 거의
이 두 권에 들어 유감이 없게
되었으니, 개원芥園 왕개王槪
(청淸나라 화가)가 지은 개자
원화보芥子園畵譜와 고병顧炳
(명明나라 화가)의 고씨화보顧
氏畵譜와 더불어 눈부시게 빛
날 것이다. 주인이 본래 고요
함을 익히는 것은 여염과 저자
의 진흙길뿐이 아니라 숲과 동
산의 경승景勝을 구경하며 돌
아다니는 것도 그리 즐겨 아니
하여 이제 권태롭고 부진하기
에 이른 것 같으나, 그 왼쪽에
그림이고 오른쪽에 서적이며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면서 옛사람과 함께 돌
아가는 즐거움이 있음을 가히
알겠고, 또한 서안에 이 기이
한 편람을 머물러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동파東坡(송宋의 문
호 소식蘇軾의 호)가 스스로
말하기를‘초목과 새와 짐승의
참 모습을 보며 세인이 그림
좋아하는 것을 웃는다’하였지
만 나는 말하건대 즐길 만한
것의 진면목은 종내 그림으로
옮겨지는 일임을 안다 하겠다.
한껏 감상하고 나서는 강요에
못이겨 몇 마디 발문跋文을 써
이른다. 글씨의 힘은 가히 천
년을 가고 그림의 힘은 가히
오백년인데 이 그림의 힘이 마
땅히 이같은 시기에 임할 것인
즉 내 글씨의 힘은 책의 말미
에 붙어 이후 몇 년에 미칠 것
인가. 어찌 족히 그림이 글씨
의 힘을 빌 것이랴. 기묘년己
卯年(1759) 6월 1 6일 정산晶山
이 방학제이산방에서쓰다. 

이 서문을 싣고 저자는 다음
과 같은 부석附釋을 뒤이었다. 

권대재의 자는 여거汝車, 호
는 정산晶山이며 본관은 안동
으로 1 7 7 8년 경북 봉화군 봉화
읍 유곡리에서 부친 권항도權
恒度( 1 7 5 1 ~ 1 7 9 2 )와 한산이씨
韓山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설서說書 권정침權正
�(1710~1767), 조부는권사건
權思健( 1 7 3 2 ~ 1 7 8 1 )이다. 권재

대는 1 7 9 5년(정조 19) 제릉참
봉齊陵參奉에 제수되었고, 두
번이나 장헌세자莊獻世子(사도
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추숭을 상소한 죄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荏子島에유배되
었다. 1885년(철종 6 )에 철종
이 정조 때부터 벼슬살이를 시
작한 지 6 0년이 된 권대재를
축하해 주는 것이 선조 정조임
금에 대한 도리라고 하며 공조
참판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그리고 이혜경씨는 이 논문
의 Ⅲ부‘방학제이산방장서화
첩의 제작 배경’의 2장‘서화
완상과 수장에 대한 인식’에서
위의 서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대재가 쓴 우권의 서문에
서는 서화 완상과 수장에 대한
견해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
고 있다. 권대재는 서화동원론
書畵同源論에서 더 나아가 그
림이 글씨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며, 시로 다 표현하지 못하
는 오묘한 정취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여, 그림이 글씨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식蘇軾과
자기의 견해를 비교하는 한편
인용한 글인‘서법의 힘은 천
년을 가고 그림의 힘은 오백년
을 간다’를 뒤집어서 자기의
글이 유상룡의 그림 말미에 붙
어 힘을 빌 것이라고 겸손히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권대재는 산방주인의

수집벽에 대해 쓰고 있다. 권
대재는 방학 주인의 서화수집
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물
을 좋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기嗜’와 너무 좋아하는 나머
지 병적인 상태가 됨을 뜻하는
용어‘벽癖’과‘고질痼疾’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권대
재가 앞서 그림이 글씨로는 표
현할 수 없는 오묘한 정취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할 때 사용
한‘취趣’와, 조거남이 사용한
‘아雅’까지 포함하면 서화수장
과 관련되어 조선후기에 자주
사용된 개념어로 수장가의 성
향을 묘사하는 경향을 짙게 하
는 용어인‘아雅ㆍ취趣ㆍ벽癖
ㆍ기嗜’가 모두 사용된 것이

정산 權大載의‘방학제이산방장’우권서문
덕성여대 이혜경씨 석사학위논문에발굴

▲ 서화첩 노석입정도의정산공 찬문 ▲방학제이산방장서화첩에 쓴 정산공의 자필 서문



다. 이러한 개념어가 권대재와
조거남의 글에 명확하게 드러
나도록 사용된 것을 보면 이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권재대는 서화첩에 대해 평

가하면서 이 서화첩이 개자원
화전ㆍ고씨화보와 견줄 수 있
을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다
음 장에서 살펴볼 유상룡의 그
림과 위의 두 회보가 깊이 연
관되어 있어 그가 감식안이 뛰
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방학제이산방의 성격에 대해

서도 권대재의 서문을 통해 추
정할 수 있다. 방학제이산방은
조용함을 익숙해하는 산방주
인이 왼편에 그림, 오른편에
서적을 두고 공부하는 공간이
며 수장한 서화를 보관하여 완
상하는 수장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산방
주인에 의해 초대된 권대재ㆍ
조거남을 비롯한 지인들은 산
방에 머물며 유상룡의 서첩을
포함하여 그가 수장한 여러 서
화를 함께 감상하고 논하였을
것이다. 

정산공은 이 서화첩에 서문
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그림에도 찬讚을 써 남겼
다. 이혜경씨는 공의 서문을
실으면서‘우권의서문은 권대
재가 행서로 썼다. 권대재는
호 정산晶山을 사용하여 글을
남기는 한편 우권에 수록된,
선정禪定에 든 노승老僧을 그
린 노석입정도老釋入定圖에도
글을 남겼다’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Ⅴ부‘방학산방장서화
첩 우권’의 1장‘인물’에서 이
를 다루어‘선정에 든 노승을
그린 노석선정도老釋禪定圖에
는 권재대가 글을 남기고 있
다’고 하면서‘그가 1 8 1 9년 우
권 서문을 쓸 당시 서화첩을
완상한 뒤에 쓴 것이다. 노승
은 이목구비가 몸에 비해 강조
되어 있고 의습선은 두껍고 도
식화되어 있다’하고 있다. 그
찬의 원문과 풀이는 다음과 같
다. 

매착고선노석每着枯禪老釋
필어날탑창애송라가수지계必
於辣�蒼崖松蘿可愁之界 아관
여시입정지상我觀如是入定之
象 억불무불동일고벽장삼憶不
無不同一古壁長衫. 정산관晶山
觀 : 매양 낡은 선의禪衣를 입
은 늙은 석씨釋氏, 정녕 푸른
절벽 어지러운 소나무겨우살
이에 수심이 뒤얽힌 경지에서,
이와 같이 선정禪定에 든 모습
을 내가 본다. 생각컨대 오래
된 벽에 장삼으로 가리고 면한
것과 같음이 없을 수 없다. 정
산이 살펴보다. 

한편 논문의 부록에는 신재
이만각이 지은 정산공의 묘갈
명 전문의 역문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齋 권연하
權璉夏(복야공파 판서공 충재

공계 3 1세, 1813~1896)가 지
은 탄와坦窩 김진화金鎭華
( 1 7 9 3 ~ 1 8 5 0 )의 묘갈명도 국역
되어 실려 있다. 

<저본사진 논문저자 제공ㆍ
글 權五焄>

권이종權 훙
鍾(전 청소년
개발원장ㆍ교
원대 명예교
수)씨는 40여
년 전 1 9 7 1년
파독광부로서 파독 간호사이던
부인 백정신씨와 결혼한 화제
가, 당시 현지 신문에 사진과
함께 나간 기사 등으로 조선일
보 1월 7일자에 상보되었다.
조선일보는‘권이종 교수는 아
헨대 학생이던 1 9 7 1년 독일에
서 만난 간호사 백정신씨와 결
혼했다. 아내 백씨는 6 3년 독
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근무하
며 아헨가톨릭대에서 사회복지
학을 공부중이었다. 파독 광부
와 간호사의 결혼은 독일에서
도 큰 화제였다. 지역 신문은
두 사람이 고향 한국 전주에서
성장해 같은 거리를 따로 걷기
도 했을 것이나 한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이가 아헨에서 결
혼했다고 보도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인 현지 광부와 간
호사 부부는 수백 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63년
부터 7 7년까지 파독된 광부는
7 9 3 6명이고 간호사는 1만1 0 5 7
명에 이르렀다. 권이종씨는 현
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
무사연합회 부회장이다. 추밀
공파 정헌공ㆍ칠봉공계 시조후
3 4세로 1 9 4 0년 전북 장수에서
출생한 그는 전주 신흥고를 거
쳐 광부로 파독되어 아헨 광산
에서 광산번호 1 6 2 2호로 일하
며 아헨대ㆍ동대학원에서교육
학박사를 받고 돌아와 한국교
원대 교수와 청소년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청소년학개론ㆍ
청소년교육방법론ㆍ청소년문
화론ㆍ 비교교육론ㆍ교수가 된
광부 등의 저서를 내고 2 0 1 1년

1 2월 대한민국사랑의날개 대상
을 받았다. 

권광수權光
洙(전 청주대
교수ㆍ독일 아
헨대 지질공학
박사)씨는 그
입지전의 생애
가 2월 7일자 조선일보의‘파
독 광부ㆍ간호사 5 0년, 그 시
절을 다음 세대에 바친다’는
특집 시리즈에 특필 보도되었
다. 1944년 경북 상주 출신인
그는 문경 탄광의 광부인 아버
지의 9남매 자녀 장남으로서
갖은 역경을 이기며 한양대 자
원공학과를 나와 고교 교사가
되었다. 교사 생활 3년에 두
아우와 함께 한 간 셋방에서
자취하며 3만5천 원 월급의 대
부분을 시골집에 보내니 결혼
은 꿈도 못꾸었다. 27세 때 그
교사 월급의 5배를 받는‘파독
派獨광부 모집’에 응모했다.
1 9 7 0년 1 2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州 딘스라켄 광산
기술부에 배속된 그는 낮의 작
업이 끝난 밤 1 0시부터 혼자
지하 1천 미터 막장에서 새벽
까지 채굴기를 점검하고 수리
하는 일을 하였다. 작동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잘못 기대다
석탄 파쇄기에 빨려들 뻔하며
부상도 하였다. 눈앞에서 동료
의 손가락이 잘리고 쏟아지는
암반에 깔려 죽는 참상도 보았
다. 효자인 그는 1천2백 마르
크의 월급 대부분을 고국의 부
모에게 보내고 맥주 한 잔 사
마실 돈도 남기지 않았다. 아
침에 퇴근해 쪽잠을 잔 뒤에는
사전을 들고 공원으로 나가 아
무에게나 말을 걸어 독일어 공
부를 하였다. 광부 계약기간 3
년을 마치고는 아헨대에 들어
가 자원암석역학을 공부하였
다. 동족의 파독 간호사를 만
나 결혼도 하였다. 그렇게 독

일 생활 1 0년에 공학박사 학위
를 취득했고, 4년 뒤 한국 정
부의‘해외 교포 유능인재’로
지목되어 귀국시키는‘유치과
학자’신분으로 금의환향하였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하고 청주대 교수로서 2 0 0 7
년에 정년퇴임하게 된 그는,
그동안 이력서나 경력사항에
빠졌던 광부 신분을 밝혔다.
동료와 후학이 모두 깜짝 놀라
며 치하하였다. 그는 사람들에
게‘아버지는 광부 일을 하여
나와 아우들을 낳아 키우셨고
나도 파독 광부로 일하여 지금
의 내가 되었다’고 하였다. 

권대봉權大
奉(고려대 사
범대 교육학과
교수)씨는 1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
터,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와
고졸 취업문화를 선도한 공로
로 녹조근정훈장綠條勤政勳章
을 받았다. 경북 안동 출신으
로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교
육학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지냈고
한국능력개발원장으로도 자주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주의라
며‘같은 역량으로 세계 최빈
국으로 전락한 북한의 사례는,
공산주의와 통제경제가 한국인
의 뛰어난 역량을 사장시킨 시
스템이다. 올림픽 5강의 위업
도 한류도 시장경제와 민주주
의의 성과’라고 말한다. 1955
년 경북 영주 출신인 그는 서
울사대부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영국 CBI, 독일 B D I
및 일본 경단련經團連 등에 파
견근무했으며 2 0 0 5년 매일경제
신문‘올해의 광고인’대상을
받고 2 0 0 9년 한국P R협회‘올해
의 P R인’에 선정되었다. ‘한국
병, 진단과 처방’등의 저서가
있다. 

1 12 0 1 3년 3월 1일 금요일 제150호

1 3면에서 계속

是故君子誠之爲貴 시고군자성
지위귀. 
성誠은 사물의 시작에서 끝

까지 있어야 하니,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의 이룸이 없다.
그런 고로 군자는 성실히 함을
귀히 여긴다. 
天下之物천하지물, 皆實理之所

爲개실리지소위, 故必得是理고필
득시리, 然後有是物연후유시물. 所
得之理旣盡소득지리기진, 則是物
亦盡而無有矣즉시물역진이무유의.
故人之心一有不實고인지심일유부
실, 則雖有所爲즉수유소위, 亦如無
有역여무유, 而君子必以誠爲貴也
이군자필이성위귀야. 蓋人之心能
無不實개인지심능무불실, 乃爲有
以自成내위유이자성, 而道之在我
者이도지재아자, 亦無不行矣역무
불행의. 
천하의 사물은 다 진실한 이치

가 이루는 것이어서 반드시 이러
한 이치를 얻은 다음에야 이러한
사물이 있게 된다. 얻은이치가 이
미 다하여 없어지면 이러한 사물
도 다하여 없어져 존재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한번 진
실하지 않음이 있으면 비록 하고
자 하는 일이 있어도 또한 영위하
지 않음과 같으며, 군자가 반드시
성실히 함을 귀히 여긴다. 대개사
람의 마음에 능히 진실하지 않음
이 없어야 곧 스스로 이루어짐이
있게 되며, 내게 있는 도가 또한
행하여지지 않음이 없게된다. 

25-03. 誠者非自成己而已
也성자비자성기이이야, 所以成
物也소이성물야. 成己성기, 仁
也인야; 成物성물, 知也지야.
性之德也성지덕야, 合外內之
道也합외내지도야, 故時措之
宜也고시조지의야. 
성誠은 스스로 자기를 이루

는 데 그칠 뿐이 아니라 만물
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를 이
루는 것은 인仁이요, 만물을
이루는 것은 지知이다. 성품이
베푸는 덕은 안과 밖이 합한
도道이므로 마땅한 시기에 맞
춰 베풀어야 한다. 
知지, 去聲거성. •誠雖所以成己

성수소이성기, 然旣有以自成연기
유이자성, 則自然及物즉자연급물,
而道亦行於彼矣이도역행어피의.
仁者體之存인자체지존, 知者用之
發지자용지발, 是皆吾性之固有시
개오성지고유, 而無內外之殊이무
내외지수. 旣得於己기득어기, 則見
於事者즉현어사자, 以時措之이시
조지, 而皆得其宜也이개득기의야. 
지知는 거성이다. •성誠은 비

록 자기를 이루는 것이지만 이미
스스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연히
만물에게 이르러 도가 또한 거기
에 행해진다. 인仁은 본체가 보존
되는 것이요, 지知는 작용이 일어
나는 바이니, 이는모두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므로 안과 밖
의 다름이 없다. 이미 자기가 얻은
것이면 그것이 사물에 나타나는
것이니, 때에 맞춰 덕을 베풀어야

모두그 올바름을 얻는 것이다. 

右第二十五章 우제이십오장. 言
人道也언인도야. 
이상은 제2 5장이다. 사람의 도

를 말하였다. 

26-01. 故至誠無息 고지성
무식.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휴

식이 없다.
旣無虛假기무허가, 自無間斷자

무간단. 
이미 거짓이 없어졌으니 저절로

사이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26-02. 不息則久불식즉구,
久則徵구즉징,
쉬지 않으면 오래 가고, 오

래 가면 징험이 나타나며,
久구, 常於中也상어중야. 徵징,

驗於外也험어외야. 
구久는 속에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징徵은 밖에서 징험
되는것이다.

26-03. 徵則悠遠징즉유원,

悠遠則博厚 유원즉박후, 博厚
則高明박후즉고명. 
징험이 나타나면 아득히 멀

어지고, 아득히 멀어지면 널리
두터워지며, 널리 두터워지면
높이 밝아진다.
此皆以其驗於外者言之차개이기

험어외자언지. 鄭氏所謂정씨소위
‘至誠之德지성지덕, 著於四方’者
是也저어사방자시야. 存諸中者旣
久존저중자기구, 則驗於外者益悠
遠而無窮矣즉험어외자익유원이무
궁의. 悠遠유원, 故其積也廣博而
深厚고기적야광박이심후; 博厚박
후, 故其發也高大而光明고기발야
고대이광명. 
이것은 모두 밖에서 징험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정씨鄭氏(정현
鄭玄)가 이른바‘지극한 정성으로
베푸는 덕은 사방에 나타난다’한
것이 이것이다. 속에 보존하는 것
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밖으로 징
험하는 것은 더 아득히 멀어져 끝
이 없을 것이다. 아득히 멀어지기
때문에 그 쌓이는 것은 광대히 넓
고 매우 두터우며, 널리 두터우므
로 그 피어남이 높고 커 빛이 밝
아진다. 

26-04. 博厚박후, 所以載物
也소이재물야; 高明고명, 所
以覆物也소이부물야; 悠久유
구, 所以成物也소이성물야. 
널리 두터운 것은 만물을 실

은 것이요, 높이 밝은 것은 만
물을 덮은 것이요, 아득히 오
래인 것은 만물을 이룬 것이
다. 
悠久유구, 卽悠遠즉유원, 兼內

外而言之也겸내외이언지야. 本以
悠遠致高厚본이유원치고후, 而高
厚又悠久也이고후우유구야. 此言
聖人與天地同用차언성인여천지동
용. 
아득히 오랜 것은 곧 아득히 먼

것이니, 안과 밖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본래 아득히 멀어짐으로
써 높이 밝고 널리 두터운 데에
이르고, 높이 밝고 널리 두터우면
또 아득히 오래 간다. 이는 성인
이 천지와 더불어 같이 작용함을
말한 것이다.

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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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용장구中庸章句 (承前)
기旣는 희�로 읽는다. 희름�

稟은 초식稍食(관리의 녹봉)이다.
칭사稱事란 예를 들어‘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편에서 고인┨人
이라는 직책에 대해 말하기를,

‘그 활과 쇠뇌를 살펴보고 녹봉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먼 곳 사람이
갈 때는 그를 위해 부절符節을 주
어 보내고, 올 때는 위자委積(맛
있는 음식과 쌀과 땔나무나 말먹
이 등 생필품)를 풍족하게 주면서
맞이하는 것이다. 조朝란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빙
聘은 제후가 대부大夫로 하여금
천자국天子國에 와서 예물禮物을
올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
왕제王制편에‘제후는 천자에게
해마다 한 번은 대부로 하여금 작
은 예를 갖추어 방문인사를 드리
도록 하고, 3년에 한 번은 대부를
시켜 크게 예를 갖추어 방문인사
를 드리도록 하며, 5년에 한 번은
제후가 직접 천자를 알현해야 한
다’고 하였다. 후왕박래厚往薄來
란 천자를 알현하고 돌아갈 때는
잔치와 하사품으로 후하게 대접하
고, 알현하러 올 때는 공물貢物을
가볍게 바치도록 하는 것이다. 
주 : 시사박렴時使薄斂 : ‘렴

斂’이‘사서대전’에는‘렴／’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과‘중한
사전中韓辭典’에 따르면 같은 글
자이다. ‘명문한한대자전明文漢韓
大字典’에는‘함’, ‘검’이라는 음
으로 썼고, 별도로 설명을 달았는
데, “국내 일부 옥편과 자전에서

‘감’이라는 음을 쓴 것은 잘못”이
라 하고, 또 렴斂자와는 다른 글
자라고 하였다. ‘동아 새한한사전
漢韓辭典’에는 음이‘감’으로 되
어 있고, 렴斂자와는 다른 글자라
하였다.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2002에서는 한자 목록의 음이
‘검’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글
2 0 0 7에서는‘검’과‘감’에 모두
올랐고, 뜻은‘바랄 감’이 첫째로
올라 있다. 

20-15. 凡爲天下國家有九
經범위천하국가유구경, 所以
行之者一也소이행지자일야.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

는 데 구경(아홉 가지의 항상
떳떳한 법)이 있으나, 이를 행
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一者일자, 誠也성야. 一有不誠

일유불성, 則是九者皆爲虛文矣즉
시구자개위허문의. 此九經之實也
차구경지실야. 
한가지란 성실한 것이다. 한 가

지라도 성실하지 못한 것이 있으
면 이러한 아홉 가지는 모두 쓸데
없는 글이 된다. 이것이 구경의
진실이다. 

20-16. 凡事豫則立범 사예
즉립, 不豫則廢불예즉폐. 言前

定則不ㆊ언전정즉불겁, 事前
定則不困사전정즉불곤, 行前
定則不�행전정즉불구, 道前
定則不窮도전정즉불궁. 
모든 일에는 미리 준비하여

정해 놓으면 성립하게 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폐지하
게 됩니다. 말할 것을 먼저 정
하면 실수하지 않게 되고, 일
할 것을 먼저 정하면 힘들거나
어렵지 않으며, 행동할 것을
먼저 정하면 결함이 없고, 도
를 먼저 정하면 곤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ㆊ겁, 其劫反기겁반. 行행, 去聲
거성. •凡事범사, 指達道지달도ㆍ
達德달덕ㆍ九經之屬구경지속. 豫
예, 素定也소정야. ㆊ겁, �也지야.
�구, 病也병야. 此承上文차승상
문, 言凡事皆欲先立乎誠언범사개
욕선립호성, 如下文所推是也여하
문소추시야. 
겁ㆊ은 기其와 겁劫의 반절음이

다. 행行은 거성이다. •모든 일이
란 달도達道ㆍ달덕達德ㆍ구경九經
에 속하는 일을 가리킨다. 예豫는
미리 준비하여 정해놓는 것이다.
겁ㆊ은 넘어진다는 뜻이다. 구�는
결함이다. 이것은 앞글에 이어서
모든 일에 다 성실함을 먼저 확립
시키고자 말한 것이며, 아래의 글
로 확대시킨 것도같다. 

20-17. 在下位不獲乎上 재
하위불획호상, 民不可得而治
矣민불가득이치의; 獲乎上有
道획호상유도, 不信乎朋友 불
신호붕우, 不獲乎上矣 불획호
상의; 信乎朋友有道 신호붕우
유도, 不順乎親불순호친, 不信
乎朋友矣불신호붕우의; 順乎
親有道순호친유도, 反諸身不
誠반저신불성, 不順乎親矣 불
순호친의; 誠身有道성신유도,
不明乎善불명호선, 不誠乎身
矣불성호신의.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

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
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요,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 도
가 있으니, 친구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
을 얻지 못할 것이요, 친구에
게 신용을 얻는 데 도가 있으
니,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않으
면 친구에게 신용을 얻지 못할
것이요,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데 도가 있으니, 제몸을 뒤돌
아봐서 성실하지 못하면 어버
이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제몸을 성실하게 하는 데 도가
있으니, 최선의 경지에 밝지
못하면 제몸에게 성실하지 못
한 것입니다. 
此又以在下位者차우이재하위자,

推言素定之意추언소정지의. 反諸
身不誠반저신불성, 謂反求諸身而
所存所發위반구저신이소존소발,

未能眞實而無妄也미능진실이무망
야. 不明乎善불명호선, 謂未能察於
人心天命之本然위미능찰어인심천
명지본연, 而眞知至善之所在也이
진지지선지소재야. 
이것은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

람이 미리 준비하여 정해놓는다는
뜻을 확대하여 말한 것이다. 제몸
을 되돌아봐 성실하지 못한 것은,
제몸에 되돌려 구하는 데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
는 것이 아직 진실하지 못하면서
거짓이 없지 않음을 말한다. 최선
의 경지에 밝지 못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명이 본래 그러하
다는 것을 살피지 못하면서 진실
로 지극한 최선의 경지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20-18. 誠者성자, 天之道也
천지도야; 誠之者성지자, 人
之道也인지도야. 誠者성자, 不
勉而中불면이중, 不思而得불
사이득, 從容中道종용중도, 聖
人也성인야. 誠之者성지자, 擇
善而固執之者也 택선이고집지
자야. 
성誠(성실)은 하늘의 도요,

성실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
람의 도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더라도 도에 일치하
며, 생각하지 않더라도 깨달음
을 얻고, 느긋이 따르기만 해
도 도에 들어맞으니, 성인聖人
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
은 최선을 택하여 확실히 잡고
행하는 자입니다. 
中중, �去聲병거성. 從종, 七容

反칠용반. •此承上文차승상문
“誠身”而言성신이언. 誠者성자, 眞
實無妄之謂진실무망지위, 天理之
本然也천리지본연야. 誠之者성지
자, 未能眞實無妄미능진실무망, 而
欲其眞實無妄之謂이욕기진실무망
지위, 人事之當然也인사지당연야.
聖人之德성인지덕, 渾然天理혼연
천리, 眞實無妄진실무망, 不待思勉
而從容中道부대사면이종용중도,
則亦天之道也즉역천지도야. 未至
於聖미지어성, 則不能無人欲之私
즉불능무인욕지사, 而其爲德不能
皆實이기위덕불능개실. 故未能不
思而得고미능불사이득, 則必擇善
즉필택선, 然後可以明善연후가이
명선; 未能不勉而中미능불면이중,
則必固執즉필고집, 然後可以誠身
연후가이성신, 此則所謂人之道也
차즉소위인지도야. 不思而得불사
이득, 生知也생지야. 不勉而中불면
이중, 安行也안행야. 擇善택선, 學
知以下之事학지이하지사. 固執고
집, 利行以下之事也이행이하지사
야. 
중中은 모두 거성이다. 종從은

칠七과 용容의 반절음이다. •이
것은 앞글의‘제몸을 성실하게 하
는 것’에 이어서 말한 것이다. 성
誠(성실)이란 진실되고 거짓이 없
음을 말하니, 하늘의 이치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성실하도록 노력
하는 것은 아직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없지 않으므로 그 진실하
고 거짓이 없도록 하려는 것을 말
하니, 사람이 하는 일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인
聖人의 덕은 하늘의 이치와 완전
히 융합되어 진실하고 거짓이 없
으며, 생각하거나 힘써서 기다리
지 않고 느긋하게 따르기만 해도
도에 일치하니, 이는 역시 하늘의
도道이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사람의 욕심에 사사로움이
없을 수 없으므로 그 덕이라는 것
이 다 진실할 수가 없다. 그러므
로 아직 생각지도 않으면서 깨달
을 수 없다면 반드시 최선의 경지
를 선택한 다음이라야 최선의 경
지가 밝아질 수 있을 것이요, 아
직 힘쓰지 않으면서 도에 일치할
수 없다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을
확실히 잡은 다음이라야 자신에게
성실해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이른바 사람의 도道라는 것이
다. 생각지도 않으면서 아는 것은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다. 힘쓰지
않더라도 도에 일치하는 것은 편
안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최선의
선택은 배워서 알고 난 다음의 일
이다. 확실하게 잡는 것은 이롭다
고 여기면서 실천하는 것 다음의
일이다.
주 : 연후가이성신然後可以

誠身 : ‘연然’이‘사서대전’에는
‘이而’로 되어 있다. 

20-19. 博學之박학지, 審問
之심문지, 愼思之신사지, 明辨
之명변지, 篤行之독행지. 
이러한 것을 널리 배우고,

자세히 따져 묻고, 신중히 생
각하고, 명확히 분별하고, 독실
히 이행해야 합니다.
此차‘誠之성지’之目也지목야.

學학ㆍ問문ㆍ思사ㆍ辨변, 所以擇
善而爲知소이택선이위지, 學而知
也학이지야. 篤行독행, 所以固執而
爲仁소이고집이위인, 利而行也이
이행야. 程子曰정자왈 : “五者廢
其一오자폐기일, 非學也비학야.”
이것은 성실하게 하려는 것의

조목이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여
알게 되는 방법이니, 배워서 아는
것이다. 독실한 이행은 확실히 잡
아서 인仁으로 삼는 방법이니, 이
롭게 여기며 행하는 것이다. 정자
가 말하였다. “이 다섯 가지 가운
데 하나만 폐지해도 학문이 아니
다.”

20-20. 有弗學유불학, 學之
弗能弗措也 학지불능불조야;
有弗問유불문, 問之弗知弗措
也문지불지불조야; 有弗思유
불사, 思之弗得弗措也 사지부
득불조야; 有弗辨유불변, 辨
之弗明弗措也 변지불명불조야;
有弗行유불행, 行之弗篤弗措
也행지부독불조야. 人一能之
인일능지, 己百之기백지; 人
十能之인십능지, 己千之기천
지. 
배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배웠는데 능하지 못하면 배우
기를 그만두지 말 것이요, 물
어보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물
어봤는데 알지 못하면 묻기를
그만두지 말 것이요,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생각해봤
는데 깨달을 수 없다면 생각하
기를 그만두지 말 것이요, 분
별하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분

별해봤는데 분명하지 못하면
분별하기를 그만두지 말 것이
요, 행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
만 행하는데 독실하지 못하면
행하기를 그만두지 말아야 합
니다. 남이 한 번에 능하다면
나는 백 번을 하고, 남이 열
번에 능히 한다면 나는 천 번
을 해서 합니다. 
君子之學군자지학, 不爲則已불

위즉이, 爲則必要其成위즉필요기
성, 故常百倍其功고상백배기공. 此
困而知차곤이지ㆍ勉而行者也면이
행자야, 勇之事也용지사야. 
군자의 학문은 하지 않으면 그

만이지만 한다면 반드시 그 완성
이 요구되기 때문에 항상 그 노력
을 백배로 해야 한다. 이것은 힘
들여 어렵게 아는 것이고, 힘써서
행하는 것이니, 용勇에 관한 일이
다.

20-21. 果能此道矣과능차도
의, 雖愚必明수우필명, 雖柔
必强수유필강.”
결국 이러한 도가 능해지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유약한 사람도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
明者명자, 擇善之功택선지공.

强者강자, 固執之效고집지효. 呂氏
曰여씨왈 : “君子所以學者군자소
이학자, 爲能變化氣質而已위능변
화기질이이. 德勝氣質덕승기질, 則
愚者可進於明즉우자가진어명, 柔
者可進於强유자가진어강. 不能勝
之불능승지, 則雖有志於學즉수유
지어학, 亦愚不能明역우불능명, 柔
不能立而已矣유불능입이이의. 蓋
均善而無惡者개균선이무악자, 性
也성야, 人所同也인소동야; 昏明
强弱之稟不齊者혼명강약지품불제
자, 才也재야, 人所異也인소이야.
誠之者성지자, 所以反其同而變其
異也소이반기동이변기이야. 夫以
不美之質부이불미지질, 求變而美
구변이미, 非百倍其功비백배기공,
不足以致之부족이치지. 今以鹵莽
滅裂之學금이로망멸렬지학, 或作
或輟혹작혹철, 以變其不美之質이
변기불미지질, 及不能變급불능변,
則曰天質不美즉왈천질불미, 非學
所能變비학소능변. 是果於自棄시
과어자기, 其爲不仁甚矣기위불인
심의!”

밝아진다는 것은 최선의 경지를
선택한 공功이다. 강해진다는 것
은 확실하게 잡은 효과이다. 여씨
(여대림)가 말하였다. “군자가 학
문을 하는 이유는 기氣와 질質의
변화를 능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이다. 덕德이 기질氣質을 이기면
어리석은 사람이 밝은 곳으로 나
아갈 수 있고, 유약한 사람이 강
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덕이
기질을 이기지 못하면 비록 학문
에 뜻은 있으나 역시 어리석은 자
는 밝아질 수 없고, 유약한 자는
자립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개 한
결같이 선善하면서 악기惡氣가 없
는 것은 천성天性이요, 사람마다
똑같은 것이며, 어둡거나 밝거나
강하거나 약한 품성이 똑같지 않
은 것은 재능이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성실하게 하려는 것은 그
똑같은 천성으로 되돌리고 그 서
로 다른 품성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다. 무릇 아름답지 못한 바탕을
변화시켜 아름다워지도록 힘쓰는
데 그 공功을 백배百倍로 쌓지 않
으면 이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
이제 무성하게 조잡하고 찢어서

중용장구中庸章句 새겨보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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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버린 학문을 간혹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중단하기도 하면서 그
아름답지 못한 바탕을 변화시키다
가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
하면‘선천적 바탕이 아름답지 못
한 것은 학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것이 아니다’한다. 이것은 재
몸을 버린 결과로 그 인仁하지 못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심한 것이
다.”

右第二十章우제이십장. 此引孔
子之言차인공자지언, 以繼大舜이
계대순ㆍ文문ㆍ武무ㆍ周公之緖주
공지서, 明其所傳之一致명기소전
지일치, 擧而措之거이조지, 亦猶
是耳역유시이. 蓋包費隱개포비은
ㆍ兼小大겸소대, 以終十二章之意
이종십이장지의. 章內語誠始詳장
내어성시상, 而所謂誠者이소위성
자, 實此篇之樞紐也실차편지추뉴
야. 又按우안 : 孔子家語공자가어,
亦載此章역재차장, 而其文尤詳이
기문우상. “成功一也”之下성공일
야지하, 有유“公曰공왈 : 子之言
美矣자지언미의! 至矣지의! 寡人
實固과인실고, 不足以成之也부족
이성지야.”故其下復以고기하복이

‘子曰자왈’起答辭기답사. 今無此
問辭금무차문사, 而猶有이유유

‘子曰자왈’二字이자; 蓋子思刪其
繁文以附于篇개자사산기번문이부
우편, 而所刪有不盡者이소산유부
진자, 今當爲衍文也금당위연문야.
‘博學之박학지’以下이하, 家語無
之가어무지, 意彼有闕文의피유궐
문, 抑此或子思所補也歟억차혹자
사소보야여?
이상은 제2 0장이다. 이 장은 공

자의 말을 인용하여 순임금ㆍ문왕
ㆍ무왕ㆍ주공의 순으로 계승함으
로써 그 전수된 내용은 일치되고
열거해 둔 것 역시 이와 같음을
밝힌 것이다. 대체로 적용범위가
광대한 것과 좁은 것을 포함하고,
작은 것과 큰 것을 겸하여 1 2개
장章의 뜻을 마무리지었다. 이 장
안에서 성誠에 대한 말씀이 처음
으로 자세한데 이른바 성誠이란
것이 실제로 이 책에서는 지도리
같이 중요한 골자이다. 또 살펴보
면‘공자가어’에도 이 장이 실려
있는데 그 글이 더욱 상세하다.
9절의‘성공일야成功一也’아래

‘애공哀公이 말하기를“선생의 말
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지극하다!
과인寡人은 진실로 견문이 좁아서
이것을 완성하기에 부족하다”’하
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다시‘자왈子曰’로 대답
한 말씀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
여기에는 질문한 말이 없는데 오
히려‘자왈’이란 두 글자가 있는
것은 아마도 자사가 번잡한 글을
삭제하면서 책에 붙여 넣음으로써
삭제해야 할 것을 다하지 못함이
있는 듯하니, 지금은 당연히 필요
없는 글이 된다. ‘박학지博學之’
이하는‘가어(공자가어)’에는 없
는 것으로, 생각해보건대 그‘가
어’에 빠진 글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는 혹시 자사께서 보충
한 글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 : 역유시이亦猶是耳 : ‘이

耳’가‘사서대전’에는‘이爾’로
되어 있다. 

21-01. 自誠明자성명, 謂之
性위지성; 自明誠자명성, 謂
之敎위지교. 誠則明矣성즉명
의, 明則誠矣명즉성의. 
성誠(진실하고 거짓이 없음)

으로 말미암아 덕이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덕이 밝
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거
짓이 없어지는 것을 교敎라 한
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면
덕이 밝아지고, 덕이 밝으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진다.
自자, 由也유야. 德無不實而明

無不照者덕무불실이명무불조자,
聖人之德성인지덕, 所性而有者也
소성이유자야, 天道也천도야. 先
明乎善선명호선, 而後能實其善者
이후능실기선자, 賢人之學현인지
학, 由敎而入者也유교이입자야,
人道也인도야. 誠則無不明矣성즉
무불명의, 明則可以至於誠矣명즉
가이지어성의. 
자自는 말미암(유由)는다는 뜻

이다. 덕德이 진실하지 않음이 없
고 밝음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은 성인의 덕으로서 천성으로
지닌 것이니 하늘의 도이다. 먼저
덕에 밝은 다음에 그 선을 진실하
게 할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사람
의 학문으로서 가르침으로부터 들
어오는 것이니 사람의 도이다. 진
실하고 거짓이 없으면 덕이 밝아
지지 않음이 없고, 덕이 밝으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데에 이를
수 있다. 

右第二十一章 우제이십일장. 子
思承上章夫子天道자사승상장부자
천도ㆍ人道之意而立言也인도지의
이입언야. 自此以下十二章자차이
하십이장, 皆子思之言개자사지언,
以反覆推明此章之意이반복추명차
장지의. 
이상은 제2 1장이다. 자사가 앞

장에 선생(공자)께서 말씀한 천도
天道와 인도人道의 뜻을 이어 말
씀을 세운 것이다. 여기서부터 아
래 1 2개의 장은 모두 자사의 말씀
이며, 반복으로 확대하여 이 장의
뜻을 밝힌 것이다.

22-01. 唯天下至誠 유천하
지성, 爲能盡其性위능진기성;
能盡其性능진기성, 則能盡人
之性즉능진인지성; 能盡人之
性능진인지성, 則能盡物之性
즉능진물지성; 能盡物之性 능
진물지성, 則可以贊天地之化
育즉가이찬천지지화육; 可以
贊天地之化育 가이찬천지지화
육, 則可以與天地參矣 즉가이
여천지참의.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능히 본성本性을 다하게 하고,
그(하늘의) 본성을 다하면 능
히 사람의 본성을 다하게 되
며, 사람의 본성을 다하면 능
히 만물의 본성을 다하게 되
고, 만물의 본성을 다하면 가
히 천지의 화육化育을 돕게 되
며, 천지의 화육을 도우면, 천
지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다. 
天下至誠천하지성, 謂聖人之德

之實위성인지덕지실, 天下莫能加
也천하막능가야. 盡其性者진기성
자, 德無不實덕무부실, 故無人欲
之私고무인욕지사, 而天命之在我
者이천명지재아자, 察之由之찰지
유지, 巨細精粗거세정조, 無毫髮
之不盡也무호발지부진야. 人物之
性인물지성, 亦我之性역아지성,
但以所賦形氣不同而有異耳단이소
부형기부동이유이이. 能盡之者능
진지자, 謂知之無不明而處之無不
當也위지지무불명이처지무불당야.
贊찬, 猶助也유조야. 與天地參여
천지참, 謂與天地�立而爲三也위

여천지병립이위삼야. 此自誠而明

者之事也차자성이명자지사야.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란 성인의
덕이 진실하여 천하가 더 보탤 수
없는 것을 이른다. 그 천성을 다
한다는 것은 덕이 진실하지 않음
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에 사
사로움이 없으면서, 하늘이 내려
준 명령이 내게 있음을 살피고 따
르는데 거대한 것, 자세한 것, 정
밀한 것, 조잡한 것까지 터럭만큼
도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과 만물의 성품 또한 나의 성
품과 같은데 단지 부여받은 형태
와 기질이 같지 않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능히 다할 수 있다는 것
은, 아는 데 밝지 않음이 없고 일
을 처리하는 데 마땅하지 않음이
없음을 이른다. 찬贊은 돕는다는
뜻이다. 천지와 더불어 함께한다
는 것은 하늘과 땅과 나란히 서서
셋이 됨을 이른다. 이는 성誠으로
말미암아 덕이 밝아지는 일에 관
한 것이다.
주 : •화육化育 :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길러 자라게 함.

右第二十二章 우제이십이장. 言
天道也언천도야. 
이상은 제2 2장이다. 하늘의 도

를 말하였다. 

23-01. 其次致曲기차치곡.
曲能有誠곡능유성, 誠則形성
즉형, 形則著형즉저, 著則明
저즉명, 明則動명즉동, 動則
變동즉변, 變則化변즉화. 唯
天下至誠爲能化 유천하지성위
능화. 
그 다음에는 한쪽으로 지극

히 추구한다.  한쪽으로 지극
히 추구하면 능히 성실해지고,
성실해지면 형체가 나타나며,
형체가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하면 밝아지고, 밝으면 움
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
하면 화化한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능히 화化하도
록 한다. 
其次기차, 通大賢以下凡誠有未

至者而言也통대현이하범성유미지
자이언야. 致치, 推致也추치야. 曲
곡, 一偏也일편야. 形者형자, 積中
而發外적중이발외. 著저, 則又加
顯矣즉우가현의. 明명, 則又有光
輝發越之盛也즉우유광휘발월지성
야. 動者동자, 誠能動物성능동물.
變者변자, 物從而變물종이변. 化
화, 則有不知其所以然者즉유부지
기소이연자. 蓋人之性無不同개인
지성무불동, 而氣則有異이기즉유
이, 故惟聖人能擧其性之全體而盡
之고유성인능거기성지전체이진지.
其次기차, 則必自其善端發見之偏
즉필자기선단발현지편, 而悉推致
之이실추치지, 以各造其極也이각
조기극야. 曲無不致곡무불치, 則
德無不實즉덕무불실, 而形이형ㆍ
著저ㆍ動동ㆍ變之功自不能已변지
공자불능이. 積而至於能化적이지
어능화, 則其至誠之妙즉기지성지
묘, 亦不異於聖人矣역불이어성인
의. 
그 다음이란 크게 현명한 사람

아래로 지극한 정성에 아직 도달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
한 것이다. 치致는 추구함이 극에
이름이다. 곡曲은 한곳으로 치우
치는 것이다. 형形이란 안에서 쌓
여 밖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저著
는 또 더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명明은 또 세찬 빛이 더욱 발산하

여 무성함이다. 동動이란 지극한
정성으로 능히 사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변變이란 사물이 따라 변
하는 것이다. 화化는 그것이 그렇
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대개 사람의 천성이 같지
않음이 없으나 기질에 차이가 있
어, 이 때문에 오직 성인만이 능
히 천성 전체를 다 행하여 그 본
성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반
드시 그 최선을 택한 단서의 발현
이 한곳으로 치우치며 모두 지극
히 추구하여 각기 최상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한쪽으로 지극히
추구하지 않음이 없으면 덕德은
진실하지 않음이 없게 되며, 형체
가 나타나는 것, 뚜렷해지는 것,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이 공을
이룸에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게
된다. 공을 쌓아 능히 화할 지경
에 이르면 지극한 성경誠敬의 오
묘함이 또한 성인의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右第二十三章 우제이십삼장. 言
人道也언인도야. 
이상은 제2 3장이다. 사람의 도

를 말하였다. 

24-01. 至誠之道지성지도,
可以前知가이전지. 國家將興
국가장흥, 必有禎祥필유정상;
國家將亡국가장망, 必有妖孼
필유요얼. 見乎蓍龜현호시귀,
動乎四體동호사체. 禍福將至
화복장지: 善선, 必先知之필
선지지; 不善불선, 必先知之
필선지지. 故至誠如神 고지성
여신. 
지극한 정성의 도道는 앞일

을 미리 알 수 있다. 국가가
장차 왕성하려면 반드시 상서
로운 조짐이 있고, 국가가 장
차 멸망하려면 반드시 불길한
조짐이 있다. 시초蓍草와 거북
의 점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
체四體에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화禍나 복이 장차 다가
올 때, 좋은 징조를 반드시 먼
저 알아차릴 수 있고, 좋지 못
한 징조도 반드시 먼저 알아차
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에 이르면 신神과 같이 된
다. 
見견, 音現음현. •禎祥者정상

자, 福之兆복지조. 妖孼者요얼자,
禍之萌화지맹. 蓍시, 所以筮소이
서. 龜귀, 所以卜소이복. 四體사
체, 謂動作威儀之間위동작위의지
간, 如執玉高卑여집옥고비, 其容
俯仰之類기용부앙지류. 凡此皆理
之先見者也범차개리지선현자야.
然唯誠之至極연유성지지극, 而無
一毫私僞留於心目之間者이무일호
사위유어심목지간자, 乃能有以察
其幾焉내능유이찰기기언. 神신,
謂鬼神위귀신. 
견見은 음이 현이다. •정상禎

祥은 복이 다가올 징조이다. 요얼
妖孼은 화가 닥칠 조짐이다. 시蓍
는 서죽筮竹으로 점괘占卦를 뽑
고, (주역으로 점괘를 푸는 것이
다). 귀龜는 점치는 일, (거북의
등껍데기를 태워 그 모양으로 길
흉을 가리는 일이다). 사체四體는
동작과 엄숙한 차림새의 중간을
말하니, 예컨대 지위가 높은 사람
과 낮은 사람이 옥玉을 잡기 위해
몸을 숙이고 고개를 쳐드는 모습
과 같은 것이다. 무릇 이러한 것

은 모두 이치가 먼저 나타나는 것
이다. 그러나 오직 정성이 지극하

면서 털끝만한 사사로움이나 거짓
이 마음과 눈 사이에 머물지 않는
자만이 마침내 그런 기미幾微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신神은 귀
신을 이른다. 
주 : •집옥고비執玉高卑, 기

용부앙其容俯仰 : ‘춘추좌전’의
정공定公 1 5년 조에‘1 5년 봄에
주�나라 은공隱公이 노魯나라로
조회를 왔다. 자공子貢이 보고 있
었다. 주자�子가 옥玉을 잡고 지
위가 높은 공에게 얼굴을 들어 쳐
다보았다. 공公은 옥을 받으며 지
위가 낮은 사람에게 얼굴을 숙였
다. 자공이“예禮를 보건대 두 임
금이 다 사망할 조짐이 있다. 무
릇 예란 생사존망의 본체이다. 방
금 좌우나 주위를 둘러보았듯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 구부리고
쳐다보는 것, 이러한 것에서 예를
취하는 바이고, 조회할 때나 제사
지낼 때, 장례를 치를 때나 전쟁
할 때, 이럴 때에 예가 잘 지켜지
는지를 보는 것이다. 지금 정월에
서로 조회를 하면서 다 법도로 하
지 않으니 마음이 이미 죽은 것이
다. 아름다운 일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찌 오래가겠는가. 지위
가 높은 이를 쳐다봄은 교만이요,
낮은 이에게 구부리는 것은 쇠함
이다. 교만하면 어지러움에 가까
워지고, 쇠하면 질환에 가까워진
다. 임금이 주인이니 그가 먼저
죽겠구나!”하였다’하였다. : 십
오년춘十五年春, 주은공내조�隱
公來朝. 자공관언子貢觀焉. 주자
집옥고�子執玉高, 기용앙其容仰.
공수옥비公受玉卑, 기용부其容俯.
자공왈子貢曰‘이례관지以禮觀之,
이군자二君者, 개유사망언皆有死
亡焉. 부례夫禮, 사생존망지체야
死生存亡之體也. 장좌우주선將左
右周旋, 진퇴부앙進退俯仰, 어시
호취지於是乎取之; 조朝ㆍ사祀ㆍ
상喪ㆍ융戎, 어시호관지於是乎觀
之. 금정월상조今正月相朝, 이개
부도而皆不度, 심이망의心已亡矣.
가사불체嘉事不體, 하이능구何以
能久. 고앙高仰, 교야驕也; 비부卑
俯, 체야替也. 교근란驕近亂, 체근
질替近疾. 군위주君爲主, 기선망
호其先亡乎. 

右第二十四章 우제이십사장. 言
天道也언천도야. 
이상은 제2 4장이다. 하늘의 도

를 말하였다. 

25-01. 誠者自成也 성자자
성야, 而道自道也이도자도야. 
성誠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도道는 몸소 행하는
것이다. 
道也之道도야지도, 音導음도.

•言誠者物之所以自成언성자물지
소이자성, 而道者人之所當自行也
이도자인지소당자행야. 誠以心言
성이심언, 本也본야; 道以理言도
이리언, 用也용야. 
도야道也의 도道는 음이 도導이

다. •성誠이란 사물이 절로 이루
어지는 것이며, 도道는 사람이 스
스로, 마땅히 행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성誠은 마음을 말하는 것
이니 본체요, 도道는 이치를 말하
니 작용이다. 

25-02. 誠者物之終始 성자
물지종시, 不誠無物불성무물.

1 1면으로 계속



283. 환영분상桓榮奔喪
환영桓榮은 후한後漢 때 패

군沛郡 사람인데 젊어서 서울
장안長安에 가 구양상서歐陽尙
書를 배우고 구강九江에 있는
박사博士 주보朱普를 섬기는데
빈궁하여 자생할 길이 없으니
매양 나그네품을 팔아 자급하
기를 이어가며 1 5년이 되도록
정력을 다해 힘쓰고 게을리 아
니하면서 고향 동산을 돌아보
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마침
내 주보가 죽으니 환영이 집에
와 있다가 분상奔喪을 하여 달
려가서는 구강 가의 흙을 져다
가 봉분을 돋우어 장사를 지내
고 인하여 거기에 머물며 제자
의 무리 수백을 가르쳤다.
제목 환영분상桓榮奔喪은 환

영이 분상奔喪을 하였다는 뜻
이다. 분상은 타처에 나가 있
던 자제가 어버이의 죽음에 통
곡하며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환영桓榮은 후한 시대 패군沛
郡의 용항龍亢에 산 사람으로
자는 춘경春卿이며 위와 같이
하여 제자를 길렀는데 후한 광
무제光武帝 건무建武( 2 5∼2 6 )
연간에 의랑議郞 벼슬을 받았
다. 그리하여 태자太子에게 경
전經傳을 교수하고 다시 박사
博士를 배하였는데 황제가 태
수太守에 행차하여 여러 박사
를 모아 놓고 앞에서 논난論難
케 하니 환영이 거기에서 경전
의 의의義意를 밝게 변론하였
다. 매양 예양禮讓으로 남과
더불어 상종相從하였는데옮겨
소부少傅가 되어서는 치거輜車
(군수품 등을 나르는 튼튼한
수레)와 승마乘馬를 하사받았
다. 환영이 제생諸生을 모아
놓고 하사받은 수레ㆍ말과 인
수印綬를 벌여 보이며 말하기
를‘오늘 황은皇恩을 입은 바
는 옛것을 계고稽考한 힘이다’
하였는데 뒤에 태상太常으로
옮겼고 명제明帝가 즉위해서는

그를 스승의 예로 존대하였으
며 장로長老로서치사致仕하는
자에게 주는 오경五更을 배하
였는데 관내후關內侯에 봉해져
서 죽었다. 그 사적이 후한서
後漢書에 올라 있다. 주보朱普
는 한나라 때 구강九江 사람으
로 자가 구문久文이고 산동성
山東省 역성현歷城縣 동쪽에
있던 평릉平凌의 평당平當이라
는 이에게서 구양상서歐陽尙書
를 배워 박사博士가 되었고 그
사적이 한서漢書에 올랐다.
구양상서歐陽尙書는 한漢나

라의 구양생歐陽生이 전한 금
문상서今文尙書이다. 금문이란
선진先秦 시대의 어려운 고문
古文에 비하여 진한秦漢 이후
에 노예까지 쉽게 쓸 수 있게
한 새 글 예서隷書를 말하며
상서尙書는 서경書經이다. 진
秦의 시황始皇이 분서갱유焚書
坑儒를 하며 책을 모두 불태울
때 제남濟南 땅의 복생伏生이
금문으로 상서를 써서 제남의
장생張生과 천승千乘 땅의 구
양생歐陽生에게 전했다. 그런
다음 구양생이 이를 같은 천승
고을의 아관兒寬에게전했는데
아관이 구양생의 아들에게 전
했고 이로부터 대대로 전하여
그 증손 구양고歐陽高에 이르
러 이를 상서尙書라고 높여 불
렀으므로 세상에서 이를 구양
씨학歐陽氏學이라 하고 또는
구양상서라 하게 되었다. 이렇
게 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큰
경전 서경은 전함이 없었을 것
이다. 평당平當은 자가 자사子
思이고 명경明經으로박사博士
가 되어 한漢의 성제成帝 때
기도위騎都尉가되고 애제哀帝
때는 승상丞相에 이른 사람이
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생삼사일이사존生三事一理
斯存 : 군사부일체로 섬기는
이치 여기에 있거늘

세핍융유숙구
혼世乏隆儒孰w.
昏 : 큰 유현 뒤
가 끊기는 석양
에 누구를 찾을
것인가
환씨야능지차

의桓氏也能知此
義 : 환씨야말
로 이 의리 능
히 알고
분상부토보전

은奔喪負土報前
恩 : 발상하고
달려가 흙을 져

다 은혜에 보답했네
식빈도하습서경食貧都下習

書經 : 서울에서 먹지 못하면
서도 서경을 익히고
십오년래역치정十五年來力

致精 : 15년 동안 힘써 정진을
다하여
존총경몽계고력尊寵竟蒙稽

古力 : 계고의 역량으로 필경
지존의 총애 입으니
하증일자망선생何曾一字忘

先生 : 어찌 한 글자나마 선생
의 은혜 잊으리

284. 견초염빈牽招 ／殯
견초牽招는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관진觀津 사람으로
나이 1 0여세에 같은 고을의 악
은樂隱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배웠다. 뒤에 악은이 거기장군
車騎將軍 하묘何苗의 장사長史
가 되어 나가니 견초가 따라가
학업을 마쳤다. 그런데 서울
경도京都에 난이 일어나 하묘
와 악은이 모두 해를 당하자
견초가 악은의 문하생 사로史
路 등과 창칼날을 무릅쓰고 나
가 함께 악은의 시신을 수습하
여 염습을 하고 발인하여 돌아
오는 길에 도적을 만나 약탈을
당하여 사로 등 제자가 다 흩
어져 달아났다. 도적이 관을
파하고자 못을 뽑으려 하니 견
초가 눈물을 흘리며 파관만은
면하게 해 달라 하였다. 도적
이 그 의리를 가상하여 풀어주
고 가니 이로 말미암아 그 이
름과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었
다.
제목 견초염빈牽招／殯은 견

초가 시신을 염습하여 빈장殯
葬을 하였다는 뜻이다. 견초는
자가 자경子經이고 처음에 원
소袁紹를 섬기다가 뒤에 조조
曹操에게 귀의하여 오환烏桓을
공벌하는 데 공이 있어 관직이
안문태수雁門太守에이르고 삼
국지三國志에 사적이 실린 사
람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당년종학재초치當年從學在�
稚 : 어려서부터 좇아 배우고
모신 스승
우란사망최가비遇亂師亡最

可悲 : 난을 만나 죽으니 슬프
기 이를데없어
모도염시환구리冒刀／屍還舊

里 : 칼날을 무릅쓰고 시신 수
습해 옛마을로 돌아오는데
창황종불부오사蒼皇終不負

吾師 : 창황중에도 끝내 나의
스승 등지지 않았네
도봉완구난간과道逢頑寇亂

干戈 : 길에서 완악한 도적 만
나 어지러운 창검에
사로선분독내하史路先奔獨

奈何 : 사로도 먼저 달아나니
내 홀로 어찌 하리
일촌단성종감적一寸丹誠終

感賊 : 한 치의 붉은 정성이
도적을 감복시켜
작관흉화불능가斫棺凶禍不

能加 : 관을 쪼개는 흉화는 가
할 수 없게 했네

285. 양시입설楊時立雪
양시楊時는 송宋나라 남검南

劍 사람인데 명도明道선생 정
호程顥에게서 도학道學을 배우
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스승
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침실 문밖에 영위靈位를 베
풀고 같이 배운 자들에게 글을
보내 부고訃告하고는발상發喪
을 하였다.
뒤에 유작游酢이라는 사람과

함께 명도 정호의 아우인 이천
伊川선생 정이程�를 뵈러 찾
아갔는데 이천선생이 눈을 감
고 앉아 무슨 생각에 잠겨 있
는지라 두 사람이 시립侍立해
있었다. 이윽고 이천이 졸음에
빠졌다가 깨어나서는‘그대들
이 그저 여기에 있었던가? 오
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그만 쉬
라’하므로 문밖으로 나서니
눈이 내려 한 자나 쌓여 있었
다.
제목 양시입설楊時立雪은 양

시가 눈속에 서 있었다는 뜻이
다. 양시는 송나라 남검주의
장락현將樂縣 사람으로 자는
중립中立이고 전후로 두 정자
程子인 백정자伯程子명도明道
정호程顥와 숙정자叔程子이천
伊川 정이程�에게 수학하여
신종神宗 희녕熙寧(1068∼
1077) 연간에 진사進士에 급제
하고 고종高宗 때 관직이 용도
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에 이르
러 치사致仕하고는 책을 저술
하고 학문을 강하니 당시 세상
이 정씨정종程氏正宗으로추앙
하였다. 그리고 주자 주희朱熹
와 장자張子 장식張우의 학문
의 근원이 다 같은 시기에 나
왔다. 만년에 구산龜山에 은거
하여 학자들이 그를 구산선생
이라 일컬었고 사후에 문정文
靖으로 시호를 받았으며 저서
에 이정수언二程粹言ㆍ구산집
龜山集 등이 있다. 송사宋史와
송원학안宋元學案등에 사적이
오른 인물이다.
유작游酢은 송나라 건주建州

의 건양建陽 사람으로 자는 정
부定夫 또는 자통子通이고 신
종神宗 원풍元豊( 1 0 7 8∼1 0 8 5 )
연간에 진사進士를 하여 태학
太學의 박사博士가 되고 한양
군漢陽軍과 화주和州ㆍ서주舒
州ㆍ호주濠州의 수령守令을 지
냈다. 사양좌謝良佐 등과 함께
정문程門의 사선생四先生으로
불리고 또 치산선생�山先生ㆍ
광평선생廣平先生으로 속칭되

기도 하였다. 역설易說ㆍ시이
남의詩二南義ㆍ중용의中庸義
ㆍ논어맹자잡해論語孟子雜解
등을 저술하고 치산문집�山文
集을 남겼으며 송사宋史ㆍ송사
신편宋史新編ㆍ동도사략東都
史略ㆍ송원학안宋元學案ㆍ황
조도학명신언행외록皇朝道學
名臣言行外錄 등에 사적이 올
라 있다.
입설立雪은 술어가 되었는데

정문입설程門立雪의 준말로,
위의 양시와 유작이 정이를 찾
아가 명상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한 자나 쌓이도록
서서 기다렸다는 고사故事에서
스승을 공경하고 배움을 성실
히 하는 전고典故가 되었다.
그래서 입설인立雪人이라 하면
양시와 같은 제자를 뜻한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학도귀래도이동學道歸來道
已東 : 도학을 배워 돌아오니
도학 이미 동으로 왔는데
산퇴양훼한난궁山頹梁毁恨

難窮 : 산이 무너지고 들보가
부러지니 한탄을 다할 길 없네
침문통벽지천상寢門慟�知天

喪 : 침문밖 설위하고 벽통하
니 하늘도 이를 알고
위부제생공곡종爲訃諸生共

哭從 : 부고를 받은 여러 유생
함께 좇아 통곡했네
오사지제역오사吾師之弟亦

吾師 : 내 스승의 아우 또한
나의 스승이라
각여유군공사지却與游君共

事之 : 유작과 더불어 함께 섬
기기로 하였는데
우치선생명목좌偶値先生瞑

目坐 : 마침 선생이 눈을 감고
앉았는지라
설심일슬부지피雪深一膝不

知疲 : 눈이 쌓여 무릎에 닿아
도 피할 줄을 몰랐네

286. 원정대탑元定對榻
채원정蔡元定은 송宋나라 건

양建陽 사람인데 그 아버지 채
발蔡發이 많은 책을 두루 읽은
터라 정씨어록程氏語錄과소씨
경세서邵氏經世書ㆍ장씨정몽
張氏正蒙을 가지고 원정을 가
르치면서 이르기를‘이는 공맹
孔孟(공자와 맹자)의 정맥正脈
이다’하였다. 채원정이 그 의
의意義에 깊이 통달하고 장성
해서는 이를 변석辨析하는 데
더욱 정밀하였다. 그리고 서산
西山의 절정絶頂에 올라가 배
고픔을 참으며 풀나물로 연명
하여 글을 읽었다. 그러다가
주자朱子의 이름을 듣고 찾아
가 사사師事하고자 하니 주자
가 그 배운 것을 물어보고 크
게 놀라‘이는 나의 노성老成
한 벗이라 제자의 열에 있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하고 탑
榻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여러 경전의 심오한 의의를 강
론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매양
밤의 자정이 되기까지 하며 사
방에서 배우러 오는 자가 이르

1 4 第150號 陰曆 癸巳年 1月 2 0日 丙寅

孝와烈에관한瞑想 8 5

權 五 焄
편집인

기획 연재

1 5면으로 계속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 0 3면ㆍ값 1 , 3 0 0 0원
도서출판해돋이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8 0 7호 <110-044> 전화02) 734-3085
전송 02) 738-8935, e-mail : kwonohn3329@hanmail.naver



안동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3선 경력의 권오을 전 국회사
무총장이 2 0 0 9년 1 0월에 창립
하여 4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포럼오늘의 1 1 6차 목
요공부방이 1월 2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현대
빌딩 1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
다. 발제 강사는 김종인金鍾仁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
장. 4선 국회의원에 보사부장
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한 김종인 전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이 포럼의 창립
토론회에 국회 헌법연구자문위
원장으로서 기조발제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1 6 6차 공부
방에 다시 나와‘경제 민주화
과제와 그 실천방안’의 주제로
발표강연을 하고 토론에 응했
다. 지난 연말 대선에서 새누

리당의 정권재창출에 참여하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경
제민주화 정책 입안의 좌장 역
할을 한 김종인 교수의 비중에
주목이 집중되어서인지공부방
에는 많은 보도진이 몰려들고
회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장
내를 채우며 복도까지 메우는
성황을 이루었다. 
예정시간을 넘겨 개회가 되

고 포럼의 공동대표 조장옥 서
강대 교수와 권오을 전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새누리당의 경
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 김충환ㆍ김
석준ㆍ조전혁ㆍ박보환ㆍ안형
환ㆍ박영아 의원 등 전현직 국
회의원이 대거 참석하였다. 
석학 김종인 교수는 주어진

시간 5 0분 동안 발제를 요약한

유인물이
나 메모
없이 간담
하듯 편하
고 쉬운
말로 해박
한 지론을
폈 다 .
1 9 7 5년 유
신시대 경
제발전 작
업을 하던
우리나라
의 초기
경제세력
은 정치세
력에 굴종
하는 구조

로 출발하였다. 국가가 발전하
면서 경제세력이 성장하여 정
치세력과 힘을 겨루다가 이윽
고 막강한 위력으로 정치세력
을 압도하게 된다. 90년대 들
어 정치는 민주화되었지만 경
제는 역으로 독과점화가 심화
되었다. 1997년의 I M F사태와
2 0 0 7년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고 여파의 금융위기는 경제
민주화가 안되어 일어난 필연
이다. 재계는 주력업종 중심으
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한다.
기업확장의 무한 욕구충족을
위한 타업종에의 무분별 신규
진출은 규제되어야 옳다. 자원
난이 큰 우리 경제구조에서 잘
못된 투자를 막자는 게 자기의
역할이어서 대통령 경제수석비
서관일 때 재계의 혐오를 샀
다. 92년에 자리를 뜨자 업종

전문화와
주력업종
규제가 무
너지더니
9 7년 염려
하던 사태
가 닥치더
라. 과잉부
채, 과잉투
자에 의한
성장률 제
고가 누적
되어 I M F사태가 터졌다. 이후
뒤늦은 구조조정의 욕구가 분
출했지만 이 후유증으로 양극
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생존의
본능과 탐욕의 본능이 충돌하
는 양극화 사회는 파괴된다.
내년의 지자체선거에서 이는
다시 이슈화되겠지만, 이번에
또 경제민주화를 유야무야하면
파국은 다시 온다. 정치가 경
제세력 위에 있지 않으면 나라
는 정상으로 가지 않는다. 경
제민주화가 안되면 정치 시스
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작년에 풍미한‘안철수현상’같
은 일도 재발한다. 대략 이상
의 요지였다. 
발제 강의에

이은 토론의 답
변에서 김교수
는‘박근혜 대
통령당선인이
지난 1년 경제
민주화를 강조
해왔고, 약속을
무엇보다 중시
하기 때문에 공
약으로 발표한
사항은 5년 동
안 잘 지킬 것’
이라 하고‘이
러한 공약의 실
현을 위해 국회

가 과감히 입법해 주는 게 필
요하다’하였다. 몰려든 취재
진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지
김교수의 향후 거취나 거듭 물
어 실소를 자아냈다. 
토론을 마치고 포럼은 빌딩

4층의 사무실로 내려가 신년교
례회를 열었다. 권오을 대표는
‘포럼오늘은 국민 모두의 행복
한 내일을 위해 우리 사회 문
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
립된 만큼 앞으로도 매월 목요
공부방을 통해 각계전문가와
회원의 가교역을 할 것’이라
하였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1 52 0 1 3년 3월 1일 금요일 제150호

▲ 포럼오늘의 1 6 6차 공부방이 열리고 있다

▲ 김종인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 권오을 대표가 개회인사를 ㅎ고 있다

면 반드시 채원정에게 먼저 좇
아 질정質正케 하였다.
제목 원정대탑元定對榻은 채

원정이 탑을 마주하였다는 뜻
이다. 탑榻은 좁고 길게 만든
걸상으로서 사람이 거기에 걸
터앉게 만든 평상平床이다. 채
원정은 자가 계통季通이고 호
가 서산선생西山先生이다. 어
려서 그 아버지에게서 정훈庭
訓을 받들어 배우고 장성해서
는 주희朱熹를 좇아 유학游學
하였는데 한탁주韓��가 집권
하여 주자朱子의 학문을 위학
僞學으로 몰아 금령禁令을 일
으키며 주희를 공격하며 채원
정도 함께 논죄하여 도주道州
로 유배하였다. 그가 유배되면
서 용릉텐陵에 이르자 원근에
서 배우러 오는 자가 날로 무
리를 이루었다. 이에 채원정이
제자들에게 글을 써주어 이르
기를‘홀로 가되 그림자를 부
끄럽게 하지 말고, 홀로 자되
이불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내가 득죄했다고 해서 이 때문
에 게을리하지 말라’하였다.
죽은 후에 문절文節로 추시追

諡되었고 저술에 율려신서律呂
新書ㆍ팔진도설八陣圖說ㆍ홍
범해洪範解ㆍ대연상설大衍詳
說ㆍ연락원변燕樂原辯ㆍ황극
경세皇極經世ㆍ태현잠허지요
太玄潛虛指要 등이 있고 송사
宋史와 송원학안宋元學案에 사
적이 실렸다.
채원정의 아버지 채발蔡發은

자가 신여神輿이고 만년의 호
는 목당노인牧堂老人인데박학
강기博學强記하되 두문각소杜
門却掃로 집안에 칩거하며 방
문객을 사절하고 오로지 독서
를 하며 자식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 아들 원정이 나서 1 0
세가 되어 가축을 기를 때 서
명西銘을 읽게 하고 조금 더
자라자 정씨어록程氏語錄 등을
공맹지도孔孟之道의 정맥이라
하여 읽고 익히게 하였다. 주
자가 일찍이 그를 칭찬하여
‘그 자식을 가르친 소이가 이
록利錄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
니고 성현의 학문에 눈뜨게 하
려는 것이었으니 그 뜻이 고원
高遠한 것이 세상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하였
다.
서산西山은 중국 산서성山西

省 영제현永濟縣 남쪽에 있는
수양산首陽山이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은거했던 명산이
다. 정씨어록程氏語錄은 명도
明道 정호程顥와 이천伊川 정
이程�의 말을 모은 책이다.
소씨경세서邵氏經世書는 강절
康節의 시호를 받아 강절선생
康節先生 또는 소강절邵康節이
라 부르는 소옹邵雍이 지은 황
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말하는
데 모두 1 2권이며 역리易理를
이용해 수리數理로서 천지만물
의 생성변화를 관찰, 설명한
책이고 1 2진辰을 하루, 30일日
을 한 달, 12월을 1년, 30년을
1세世, 12세를 1운運, 30운을 1
회會, 12회를 1원元으로 하였
다. 장씨정몽張氏正蒙은 송나
라 횡거선생橫渠先生 장재張載
가 지은 책으로 정몽正蒙은 몽
매함을 정정訂正한다는 뜻이고
1 0권으로 된 그의 학술서이다.
서명西銘은 또한 장재가 지은
책으로 1권으로 되어 인도人道
의 근본을 설명한 명편인데 그
가 이것을 지어 서재의 서쪽
창에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렇
게 부르게 되었다. 장재는 역
易을 종宗으로 하고 중용中庸

을 적的으로 하며 예禮를 체體
로 하여 공맹孔孟의 학을 최고
로 삼았으며 우주의 본체를 태
허太虛라 하였다. 그의 주요
저서에 서명 외에 동명東銘과
역설易說이 있다.
한탁주韓��는 송나라 상주

相州 안양安陽 사람으로 자가
절부節夫인데 영종寧宗을 옹립
하는 데 유공하여 정권을 장악
해서는 우승상右丞相 조여우趙
汝愚를 축출하고, 조여우가 추
천한 주희朱熹와 그 학파를 위
학僞學으로 몰아 숙청하여 경
원당금慶元黨禁이라는화를 일
으켰다. 이에 채원정도 귀양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경원慶元
은 송 영종 연호로 1 1 9 5∼1 2 0 0
년간이다. 한탁주도 학자인데
그 서사書舍를 군옥당群玉堂이
라 하고 평원군왕平原群王으로
봉해졌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채공문학자가정蔡公問學自家
庭 : 채공이 학문을 시작한 것
그 가정에서부터이고
허기심사요도성虛己尋師要道

成 : 자기를 비우고 스승을 찾
아 도를 이루기 위함이라

근고서산통정맥勤苦西山通正
脈 : 서산에 올라가 힘쓴 고행
으로 바른 학맥에 통하니
자양초견역응경紫陽初見亦應

驚 : 주자도 첫눈에 보고 또한
놀라 마지 않았네
역학정사소성존力學精思素性

存 : 힘써 배우고 사유하여 인
성의 바탕을 지녀
청년탐토견진원靑年探討見眞

源 : 청년에 탐구하여 그 진원
을 보았네
회암고학난위우晦庵叩學難爲

友 : 주자가 학문을 알아보고
는 제자 아닌 벗으로 태했으나
사도하참일세존師道何�一世

尊 : 일세에 높은 스승의 도리
에 무엇이 부끄러우리오.

자양紫陽은 중국 안휘성安徽
省에 있는 산 이름으로 거기에
주희朱熹 부자가 독서하던 자
양서실紫陽書室이 있어 이를
후인들이 자양서원紫陽書院으
로 세웠고, 이래서 주희를 자
양부자紫陽夫子로 부르게도 되
어, 자양은 곧 주자를 지칭하
는 말이 되었다. 회암晦庵은
주희의 아호이다.

1 4면에서 계속

권오을 전국회사무총장의‘포럼 오늘’
1 6 6차‘목요방’에 김종인 교수의‘경제민주화과제’



안동권씨 근기요산회近畿樂
山會(회장 권혁찬權赫燦)와 경
기산악회京畿山嶽會(회장권영
철權寧哲)가 2 0 1 2년 1 1월 1 7일
양자가 연석한 임시총회를 열
고 통합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회원의 태반이 참석지 못한 사
실상 성원미달 내지 유회의 상
황에서 이러한 해체통합의 중
요 안건이 졸속 통과되고, 정
관이나 회칙의 재제정 등 선행
해야 할 절차법도 무시하면서,
통합 등산회의 명칭 또한 후발
소규모의‘경기산악회’로 정함
으로써 소장자가 노장자를 무
리하게 흡수한 데 대한 다수
근기요산회원의 항의가 속출하
여 진통이 일어났다. 통합 임
시총회의 합법성을 고집하던
양측 회장이 물러서며 절충이
이루어져 회의 명칭은 일단 양
자를 조화시킨‘경기요산회’로
가칭하고, 회장은 양자가 공동
회장이 되어 현상을 유지하는
모양으로 오는 5월의 정기총회
까지 가기로 합의하였다. 5월
의 정기총회에서는 절차적 하

자를 보완하고 새 정관도 제정
하며 통합 회장단을 선출하여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5월은 매년 근기요산회가 월

례 산행일인 셋째 토요일에 정
기총회를 여는 달이다. 어떤
모임이고 정기총회는 성원에
관계없이 참석자로 의결행위를
하는 관행이나 임시총회는 정
족수와 성원 없이 중요 안건을
처리하기 어렵다. 근기요산회
는 2 0 0 5년 5월 2 1일 서울 도봉
산 선인봉하 도봉서원 뒤에서
5 0수 남녀 발기인이 모여 후토
后土에‘금이안동권씨근기요산
회今以安東權氏近畿樂山會 발
기어한수지북도봉산선인봉하
發起於漢水之北道峰山仙人峰
下 신기조우비무수환神其照佑
�無암患 : 지금 안동권씨근기
요산회가 한수의 북쪽 도봉산
선인봉 아래에서 발족되오니
신께서는 굽어 비쳐 도우사 빌
미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
서’하고 고유하고 발기총회를
열어 전문 1 0조의 회칙을 축조
심의로 통과시킨 다음 고문 4

인과 회장, 부회장 2인 및 부
녀회장 등을 선출하여 발족한
이래 한때는 참석 회원이 1백
1 0수인에 이르기도 하였다. 노
약자와 가족동반을 환영하는
취지의 그 회칙은 제3조의‘목
적’에‘본회의 목적은 산수를
즐기고 선대의 유적을 봉심奉
尋함에 있으며 산행에 있어서
는 높고 험준한 능선과 전정顚
頂을 반드시 능답凌踏치 아니
하고 우러러 기리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의‘등반’에서는 회원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노약단조團組
는 해발 2 5 0미터 이하, 중견단
조는 6 0 0미터 이하, 청예靑銳
단조는 6 0 0미터 이상으로 하여
각단조가 수장綬章을 달리하여
달며 이를 지켜 안전사고가 나
지 않도록 기하기도 하였다. 5
월의 총회에서는 이러한 근기
요산회의 회칙 내용이 적절히
수용되는 선에서 조정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요산회는 금년 1

월 신년교례회를 열고 2월에
시산제始山祭를 거행하였다.
신년교례회는 1월 셋째 토요일
인 1 9일 도봉산 대등산로 입구
산행음식 거리의 권씨인 주인
의‘산두부집’에서 모였다. 장
년층인 경기산악회원은 이날
아침 8시에 이곳‘느티나무마
당’에 집결하여 보문능선을 타
고 우이암까지 등반을 하고 내
려와 1 2시가 넘어 교례회장에
합류하였다. 노약자는 정오에
맞춰 회장에 도착하였고 근기
요산회의 장년층 회원은 1 0시
쯤 집결하여 도봉사 부근까지

올라가 둘레길을 거쳐 능선을
타고 내려와 우회하여 하산했
다가 다시 회장으로 거슬러 올
라가 합류했다. 
시산제는 2월 1 6일, 셋째주

토요일 1 1시 고양시 행주외동
의 행주산성에서 행하였다. 문
화재 구역인 산성 경내에서는
일체의 제사나 음식 행위가 금
제되기 때문에 경외 산하의 궁
도장 충훈정 건너편 산자락에
제물을 베풀고 고유를 행하였
다. 공동회장의 연장자 권혁찬
씨가 헌관으로 작헌하고 부회
장의 연장자 권희철權熙哲씨가
독축하였다. 고유를 마치고는
산성의 대첩문 앞 광장 주차장
바깥의 산밑 공터에 음복석을

베풀고‘척사擲柶대회’를 열었
다. 윷놀이는 근기요산회와 경
기산악회가 편을 갈라 상금을
놓고 연맹전을 벌였다. 시산제
에 쓴 충남 한산의 토산 명물
소곡주燒穀酒를나누어 음복하
며 척사의 열기를 돋우고 말판
쓰기의 다툼이 요란했는데 결
과는 근기요산회가 이겨 1 0만
원 상금을 차지했다. 
윷놀이를 마치고 오후 두 시

에 들며 회원들은 행주나루쪽
의 서원 가까운 곳에 예약된
음식점‘행주고을’로 이동하여
술과 해물탕 안주의 점심 식사
를 하였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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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경기요산회신년교례회ㆍ시산제
근기요산회ㆍ경기산악회통합하고

▲척사대회를벌이고 있다

▲경기요산회의 신년교례회에서음식을 나누고 있다

▲ 행주산성의 눈이 녹지 않은 산록에서 시산제를 행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입록ㆍ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① 이 족보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며 언제든지 추가 등재와 입록이 가능합니다. 이 족보의 주기註記는 안동권씨인 각자의 작은 행장行狀 또는 약력
略歷으로 운용되어 영원한 가족사家族史로 유전됩니다.
② 소정의 수단비, 즉등재비와 함께소정의 수단용지에잘못되었거나변경된 기재사항을수정ㆍ증보신청하시면적절히 조정하여 반영됩니다.
③ 각자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출생ㆍ사망ㆍ거주ㆍ결혼ㆍ이혼ㆍ졸업ㆍ학위취득ㆍ직업ㆍ지위ㆍ직위ㆍ경력등이 주요 사안별 기준에 따라 등재되어
각자의 간추린 개인사個人史가망라됩니다.
④ 수시로 수단을 받아 신규 입록하거나 기록을 보충ㆍ변경 등을 하는 경우 연도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상에 업데이트된 원판이 올라
가 운용됩니다.
⑤ 이처럼 추록ㆍ보완ㆍ변경된내용은 나중에 대동보나 각종 파보를 발간할 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 안동권씨 각급 문중별 파보派譜ㆍ계보系譜와가승家乘도 발간해드립니다

① 안동권씨 한글판한자병기전산대동세보는그 전산판이 완비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② 이 원판에 변동사항과 새로운 입록사항을 추가하여 뽑아내면 해당 계파의 파보나 계보 또는 가승이 됩니다.
③ 이렇게 계파보를 제작ㆍ발간할경우 전체 전산원판에의 입록ㆍ등재가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산등록 수단비를 받지 않습니다.
④ 파보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소譜所를 설치ㆍ운영할 것이 없이 모든일이 종보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막대한 보소비용이 절감됩니다.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를 상시운영합니다


